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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고양

주요 내용:
칭하이 무상사가 보여 주신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본보기에 감

화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수년 동안 다양

한 자선 활동에 동참하여 수행을 통해 키운 사랑의 마음으로 사회 대중을

이롭게하고자노력해왔다. 

이 DVD의 앞부분에는 포모사 국제협회 회원들이 최근 몇 년 동

안 펼친 환경 보호 활동과 921 지진 및 태풍 나리 재난 구호 활동이 담겨

있으며, 뒷부분에는 칭하이무상사의 아프리카 방문이 소개되어있다. 칭

하이 무상사는 1999년 세계 종교회의에서 초청 연설을 하신 후 아프리카

순회강연과세계평화기원을위한국제선행사를개최하셨다. 이 DVD

를 통해 남아프리카의 최대 방송국인 SABC와 가진 스승님의 탁월한 인

터뷰와남아프리카줄루족어린이들의멋진무용공연도볼수있다.

주요 내용:
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하는가? 각 개인은 어떻게 온 우주와 연결되

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면의 전능한 힘을 펼쳐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가? 수행

중 장애에 부딪히거나 내면의 체험이 줄어들어서 수행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승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 “화

신 스승은 우리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초조해합니다.

자녀들이 그 단계, 그 경계를 뚫고 나가길 줄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뚫고 나가야만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기가 쉬워지니까요. 따라서 내면의 스승을 봤

다면 이미 절반 정도는 온 것입니다. 이전보다 약간 홀가분해진 것처럼 보이겠지

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

니다!”

칭하이무상사새로나온DVD

칭하이무상사새로나온CD

DVD TV-1 (영어+23개 국어 자막)
‘예술과 영성’TV 프로그램
살아 있는 성인의 길을 걷자

CD-CG08 (중국어) 
물질적 삶과 수행의 관계
1988. 11. 20.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포모사 내 주문 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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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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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이벤트

[수바] 지난 몇 달 전부터 피지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방법

을의논하던넬슨동수들은‘대안적인삶’의메시지를이웃나라들과함

께 나누라는 스승님의 사랑 어린 지시를 받고 바로 피지행 비행기 표

를 예약했다. 

이어서 몇 주 동안 이 섬 곳곳에‘대안적인 삶’전단지 4만 부가

배포되었다.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는 동안, 수행에 대한 개념

이 거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순

간적으로 숙연해지고 때로는 말조차 잊곤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면 우리의 마음도 겸허해지곤 했다.

한 남자의 경우, 동수가 무엇을 나눠 주는지도 모르면서 복잡한

거리를 뚫고 곧장 동수에게 다가와서는 잠시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이

바로 자신이 몇 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임을 강하게 느꼈다고 얘기했

다. 그는 그날 밤 매우 환한 빛이 앞이 보이지 않는 무성한 밀림에서

자신을 찾아내 빼내는 꿈을 꾸었을 때 직관적으로 스승님이 자신의 영

혼을 해탈시키고자 오신 것임을 알아차렸다. 며칠 뒤 방편법을 전수

받았을 때 그는 이 꿈을 떠올렸으며 다른 훌륭한 내면의 체험도 많이

했다. 우리는 그에게 그 체험은 스승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잘 간직하

라고 알려 주었다. 우리 또한 이 일을 통해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

는 유일한 열쇠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다시한번상기하게되었다.

사촌간인 피지인 두 사람은 상대가 강연회에 참석하는 줄 모른 채

왔다가 강연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 다 방편법을 배웠으

며 다음 강연회에도 참석해 스승님의 지혜를 보다 많이 구했는데, 이

들 두 사람의 얼굴은 신과의 접촉을 통해 환하게 빛났다. 

그중한명은방편

법을겨우이틀수행했

을뿐인데도기분이너

무나 홀가분해졌다면

서 무슨 일을 하든 공

중을걷는듯한느낌이

라고얘기했다. 그녀는

신의 사랑은 경계가 없다
N.L./ 뉴질랜드 넬슨 (원문 영어)

이것이신과접촉하는진정한법임을

즉시 알게 되었다고 가슴 벅차했다.

나중에그녀는뉴질랜드에있는우리

에게전화해서자기가수행하면서가

족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성

인의 길을 따르도록 격려한 결과 온

가족 열여섯 명이 채식을 하게 되

었다고 알려 왔다!

피지인들 중 상당수가 인도 대

륙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영성 경

전과명상에대해조예가깊다. 힌두

교재가전도사이자『바가바드기타』

강사인 한 남자는 호기심에 강연회

에참석했다가방편법을전수받고매

우 만족스러워했으며 스승님의 가

르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법문에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그녀

가떠날때한동수가전단지를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받아들였다.

나중에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그녀

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전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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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이벤트

받았던 순간이 자기 인생을 바꿔 놓았

다고 회상했다. 방편법을 배운 후 그녀

는 얼굴이 환해졌으며 살아 계신 큰스

승에게 인도해 준 모든 이에게 몇 번이

나 고마워했다.

강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우연’

과도 같은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를

테면, 우리는 피지에 가서 비디오 강연

회를 열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TV를 구

할수있을지는자신이없었다. 그러나보

이지 않는 놀라운 안배로 강연회 이틀

전에 두 대의 대형 TV가 나타났다. 강

연회 준비를 도와준 그 지역의 동수 부

부는 이 축복으로 충만한 일을 겪으면서

몹시 기뻐했으며,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더욱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큰 자극을 주

었다. 그들의 16세 된 딸도 이런 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후 강연회에 참석해 방

편법을 신청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일들을 통해 우

리는아직도많은영혼들이일상생활에서

신과 직접 소통하고자 열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피지 여행은 신을

찾는많은신실한구도자들에게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해 주었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신의 분별 없는 사랑과

은총만이 가끔 서로 대립하기도 하는 이

런 다원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을 공통된

목적과 보편적인 이해로 인도할 수 있다

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는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풍부

한 직접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노

력에 일부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여기고가까운미래에피지를

다시 방문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많

은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로 다짐했다. 

마푸아 부활절 축제에서

큰 힘을 얻다
넬슨 뉴스그룹 (원문 영어)

[넬슨] 뉴질랜드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인 마푸아(Mapua)

에서 제25회 연례 마푸아 부활절 축제가 개최되었다.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참석한 열성적인 동수들은 1만 2천 명에서 1

만 6천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이 대규모 축제를

위해 군침 도는 갖가지 채식 요리를 준비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견본책자와‘대안적인 삶’전단지를 가장

눈에띄는부스전면에전시해많은사람들의관심을끌었다. 이

번 축제에서 유일하게 채식 요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방

문객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와 채식 요리를 처음으로 시식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우리는 많은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

식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채식 요리 비법을 알려 주기도 했다. 

한 부인은 어린이 당뇨 때문에 완전 채식을 하는 세 살 된

손자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아주

쉽다는것을알게되어너무기쁘다고얘기했다. 또한집시와같

은 생활을 하며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있는 한 여성은 채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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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또한 축제 기간에 고기 요리 대

신 채식 요리를 팔기 위해 채

식요리법을알고싶어하기도했

다.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여는

요리강좌에참석해보라고권하

자 그녀는 매우 고마워했다. 

외국인들도 우리 부스를 방

문했다. 그 중 몇몇 미국인은 채

식 요리를 사면서 우리에게 이

번 축제에 참가해 준 것에 고마

워했다. 그들중에는오랫동안채

식을 하면서 동물의 권익 보호

에 열심인 사람들도 있었다. 우

리는‘대안적인삶’전단지와함

께‘당신이먹는고기를보라(Meet

Your Meat; http://www.goveg.com/

factoryFarming.asp)’라는 컴퓨터

동영상을 다운받아 제작한 CD

도 무료로 나눠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 갔다. 우리는 이

CD를 통해 동물의 열악한 처

우에 대한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실을보고보다많은사람들이

채식을 하게 되길 희망했다. 

뉴질랜드는 육류와 유제품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

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사

람들이건강에이롭고맛있는채

식 요리를 즐기는 것을 보고 우

리 모두 기운이 솟았으며, 우리

와얘기를나눴던많은사람들이

다시돌아와채식요리와정보를

구하는 모습에 더욱더 고무되

었다. 

[뉴욕] 채식의 이로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뉴욕 동

수들은 스승님의‘대안적인 삶’전단지를 25만 부 인쇄하여 뉴욕 시

전역과 주변 지역에 배포했다. 전단지 배포 활동은 버스 정류장, 지하

철역, 기차역, 주말 벼룩시장, 공공도서관, 영화관, 쇼핑몰, 건강 및

유기농 식품점 등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공장소

에 집중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전단지를 받아 갔으며, 채식

식당과 건강 식품점 주인들은 전단지를 반기며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단지를 많이 챙기기도 했다. 동수들은 전단지를 놓아 둔 장

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전단지가 다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충해 놓는

다. 이 밖에 많은 동수들이 이메일과 인터넷을 이용해 전단지를 전달

하기도 했다. 

가능한한많은사람들에게이중요한정보를전하기위해우리는뉴

욕의 다문화적 배경에 걸맞게 몇 개 국어로 전단지를 인쇄하고 여러

신문에‘대안적인 삶’전단지를 전면 컬러 광고로 게시했다. 또한 스

승님의 축복으로 1998년부터 지역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스승님의 비

디오 강연을 방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채식에 대한 스승님의 여러

강연을 방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동부 6개 주의 시청자들은 주말

마다 케이블 TV를 통해 집에서 스승님의 강연을 즐길 수 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심신과 영혼 박람회 중 하나인‘2006 새생활 엑스포’가 뉴

요커 호텔(Hotel New Yorker)에서

열렸다. 동수들은 이번 박람회를 스

승님의 가르침을 대중과 나눌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모두‘대안적인 삶’

이인쇄된티셔츠를입고참가했다. 탁

자에스승님의출판물을전시하고TV

스크린을 통해 스승님의 DVD를 상

영했는데 많은 손님들이 관음법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뉴욕 시민들과

스승님의 축복을 나누다
성이 리/ 뉴욕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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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보였으며, 일부방문객들은남아서한

시간이 넘도록 스승님의 강연을 시청하기

도 했다. 

4월2일에는 뉴욕의 힐튼 롱아일랜드 호

텔에서열린‘제10회반연례건강축제(Semi-

Annual Wellness Health Fair)’에 참가했다.

부스에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와 DVD, 뉴

스잡지, 기타 출판물을 전시하고 거기에 만

세등을함께전시하자고상하고우아한분위

기가 연출되었다. 동수들이 맨해튼에서

100km 떨어진 롱아일랜드의 행사에 참여하

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리 부스는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몇몇 사람

들은 케이블 TV를 통해 스승님의 강연을

본 적이 있다면서 반가워했다. 많은 방문객

들이 전단지를 꼼꼼하게 읽은 후 채식으로

바꾸면영양상태가좋아지는지우리와얘기

를 나누었다. 일부 손님들은 다음에 롱아일

랜드에서 비디오 강연회가 열리는지 묻고

는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을 통

해 뉴욕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깨달음의 불꽃이 피어올랐으리라 믿는다. 

초등학교에서 채식주의에

문을 활짝 열다
광주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광주]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8일, 광주 동수들은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채식 음식을

대접했다. 광주 외곽인 나주에 위치한 이 학교는 올해 신설

된 대안학교로 18명의 교사들이 약 9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

고 있으며, 동수들의 자녀 다섯 명이 다니고 있다. 이 학교에

서는 채식을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채식 식단을 별도로 제

공하는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동수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채식 파티를 열고 싶다고 하자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받아들여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교사들과 학

부모도 함께 초대했다.

행사 당일, 동수들은 식사에 앞서 먼저 채식의 유익함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식사가 준비되자 아이들은 맛있게 차려진 채식 음식을 보

고 환성을 지르며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다양한 요리를 맛본

모든 어린이들이 채식 요리가 평소에 먹는 식사보다 훨씬 맛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채식이 이렇게 맛있

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순 식물성 재료만으로도 이렇게 다양

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많

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

있는 채식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며 앞으로 채식 요리 강습회

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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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행사는처음으로학교에서학생들과교

사들, 그리고학부모를대상으로이루어진채식

홍보 행사였다. 이 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

육적인 차원에서 채식의 이로움을 배우고 직

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알게된동수들은앞으로다른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시식회를 가질 계획이다.

[울란바토르]“말이 달리고 가족들은 노래하

고 모두에게 풍요로운 하늘과 대초원, 웃음소리

와 자연, 환대가 있는 곳, 이 모든 것이 몽골을

특별한 땅으로 만든다.”* 스승님이 이 나라를 사

랑하고 축복하시고 있음은 아주 명백해 보인다.

그 무엇보다 기쁜 것은, 센터들이 하나둘씩 생겨

나 스승님의 가르침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

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문식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동수들과‘고

참’동수들이 함께 모여 진아와 다시 연결되고 인

생관이 바뀌게 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진정한 지

혜를 얻도록 깨우쳐 주시고 고통과 무지에서 해

탈시켜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

해 3월에 열린 입문식 때는, 행사가 끝난 후 노

래와 춤, 영성 시 낭송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영

혼을 축하해 주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동수들의 도움으로 몽골의

여러 지역에 새로운 센터와 연락소가 생겨났다.

이 밖에 다칸(Darkhan), 쿠툴(Khutul), 준 카라

(Zunn Kharaa) 등외곽지역에동수들이운영하는

채식 카페가 생겼는데,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대중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생기

게 된 것에 감사히 생각한다. 

몽골의 전통적인 일상 음식에는 많은 유제품

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보다 개

방적인 자세로 채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열정적

스승님의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가

몽골을 빛내다
몽골 뉴스그룹 (원문 몽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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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대안적인 삶’의 이

념을 홍보하는 동수들의

노력 덕분에 지방의 많은

유목민들이채식을시작하

게 되었다. 

또한 스승님의 축복으

로 견본책자와『즉각 깨

닫는 열쇠』제1권과 제4

권, 제6권이 몽골어로 번

역되었고최근에는뉴스잡

지도 번역하고 있다. 동수

들은 열정적으로‘대안적

인 삶’전단지를 배포하

고 그 내용을 많은 일간

지와 영성 간행물에 실어

관음법문과채식을알리고

있다.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스

승님 덕분에 많은 센터가

생겼고 점점 더 많은 몽

골인들이 깨달음을 위한

진정한 법문을 알게 되었

다. 

*투멘자르갈 샤라브(Tume-
njargal Sharav)와 L.T. 크로
프트(L.T. Croft)가 함께 지은
노래‘몽골에 오신 것을 환
영합니다’중에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열여섯 살 방편법 수행자 아이빌/ 몽골 울란바토르 (원문 몽골어)

나는 성전(聖殿)입니다.

당신도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성전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성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신의 깨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덧없는 존재, 연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우리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할 때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성인(聖殿)입니다.

부처는 바깥에 없습니다.

부처는 절에 있는 불상이 아닙니다.

부처는 당신의 자애로운 노모의 육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만 부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겐 그녀가 섬겨야 할 부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닌.

당신의 평범한 육신은 당신만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은거하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당신의 진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신이 거하십니다.

사랑과 순수,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자비입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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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향해‘대안적인 삶’전단지를 배포했다. 우리 팀은 황금

시대 3년(2006년) 3월 30일, 첫 번째 목적지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중동

중동에서 신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며
왕웨이잉 사저/ 포모사 지룽 (원문 중국어)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대안적인 삶’을
나누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책을 전세계에 제시하고자 스승님은 직접‘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

력 있는 전단지를 디자인하셨다. 스승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고 살생을 멈

춤으로써 전세계적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무수히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하자고 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

누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

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진행된 활동 소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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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

3월 31일, 우리는 베이루트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호응도 매

우 높았다. 거의 모든 이들이 전단지를 받자마자 읽기 시작했고 그 내

용에 대해 서로 토론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

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면서“아주 멋져요!”하고 말해 주

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자청해서 전단지 배포를 돕기까지 했다.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한 경찰은 전단지를 받고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알려 주었으며,

운전하던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기 위해 일부러 차를 세웠다. 그 중 어떤 운전자들

은 우리가 자신을 지나칠까 봐 경적까지 울려서 우리의 주의를 끌기도 했다. 

거의 모든 가게들이 가게 바깥의 눈에 띄는 자리에‘대안적인 삶’포스터를 붙

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몇 군데에서는 우리 대신 전단지를 붙여 주기도 했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나눠 줄 수 있도록 카운터에다 전단지를 조금 남겨 두었다. 베이루트

거리는 온정과 사랑이 넘쳐서 우리는 7시간 만에 약 1만 장의 전단지를 나눠 줄 수 있었다. 

다음 이틀 동안 베이루트에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한 택시 기사는 우리에게“비가 마

치 신의 축복 같네요.”하고 깨달음이 담긴 말을 건넸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드물었지만 우리

는 아랑곳없이 길가 처마 밑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채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채식이 영적인 진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다. 폭우도

우리를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자 자원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베이루트에서 우리는 유명한 영국 여성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녀는 전에 30년 동안 히말라야

의 산비탈에서 살았고 현재 베이루트에서 18년째 살고 있는데, 자신의 아쉬람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베이루트를 방문한 목적을 알고 난 후 그녀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많은 질문을 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스승님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스승님의 견본책자

한 권과‘대안적인 삶’전단지 천 장을 갖고 떠나면서 우리를 돕고 싶

어하는 마음을 몇 번이나 표했다. 우리가 시리아로 가고 있을 때 그녀

는 다시 한 번 전화를 해서 다짐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뭔가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이루트를 떠나기 전, 우리는 그곳의 최대 영자 신문사인『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를 방문했다. 이에 따라 그 다음날‘대안적인 삶’

이 신문에 실려 중동 지역 9개 아랍 국가에 배포되었다.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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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다마스쿠스

4월 3일 오후, 우리는 두 번째 행선지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도착

했다. 이 나라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

팀의 팀장과 여행 가이드, 여러 팀원들이 애써서 협상에 나섰지만 좋은 소식을

얻지 못했다. 4월 5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로 했다. 가이드

와 함께 하루 관광을 하던 중 한 기독교 교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주변에는

상점들이 몇 곳 있었다. 이에 우리는 서로 역할을 나눠서 일부는 물건을 사고 나

머지는 그곳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매우 유머러스한 우리 가이드도 성실하게 전

단지 배포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신의 사랑을 그곳 사람들과 나누

는 데 성공했다. 그날 많은 전단지를 나눠 주지는 못했지만 시리아 곳곳에 이 빛의 씨

앗들을 남기게 됐으니 훗날 이 빛들이 점점 더 자라 커질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 이곳에 온 중요한 목적이었다!

마지막 날 아침, 떠나기 전 우리는 귀한 시간을 활용해 교차로

에서 신의 사랑을 나눴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단지를 받아 갔

으며 경찰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약 1천 장의 전단지가 20분 만에

다 나갈 정도였다!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어린 거지들

이전단지를함께배포하고싶다는마음으로손을내밀어서우리는그

들에게 전단지를 건넸다. 우리가 탄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할 때 보

니 이 거리의 천사들이 길가에서 바쁘게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었

다. 그 순간 우리는 신의 기적과 사랑의 힘을 목격하는 듯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4월 7일, 세 번째 목적지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스승님이 예전에 이곳에서 강연하

신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앞서 두 곳에 비해 이곳에서는 모든 일이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날씨

조차 도와주는 듯 비가 그쳤다. 원래 영국으로 이사갔던 전에는 이 지역의 연락인이 이번 전단지

배포 활동을 위해 미리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 헤브라이어, 아랍어, 러시아어로 된 전단지 10만 장

을 준비해 놓는 한편 식품, 의류, 주거 공간, 교통수단, 오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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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주간지에‘대안적인 삶’의 내용을 게재했다.

우리가 텔아비브에 도착한 다음날‘대안적인 삶’이 실린 이 신문이 5개

대도시의 가정에 배달되어 그 주에 이스라엘의 50만 가구가 동시에 스

승님의 자비로운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틀간의노력끝에우리는텔아비브와예루살렘에서4만4천장의전

단지를 배포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방적이어서 전단지를 받는 비율

도 상당히 높았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몇몇 채식주의자들은 우리가 이

런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온 것에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전단지 배포

를 도와주었고, 대체의학에 종사한다는 한 채식주의자는“음식이 최고

의 약이다.”라고 강조했다. 많은 가게 주인들이 손님들이 가져가도록 가

게 안에 전단지를 비치하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다. 예루살렘의 큰 시장

에서 만난 빵집 주인은 몇 년간 채식하고 있다며 신이 나서 얘기하면서

자신은 채식의 이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멀리서부터 이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와 준 것에 고마워했다. 그는 이튿날엔 일을 하루

쉬고 우리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하겠다고 하며 곧바로 많은 전단지를 가져가 배포하기 시작했다. 우리

는 안타깝지만 그 이튿날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알려 주면서 그에게 많은

분량의 전단지를 남기며 예루살렘에서 이 고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텔아비브 시장에는 입구마다 꽤 위협적인 모습의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부근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비번인 몇몇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 같이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와

사진을 찍고 다음날에도 그곳에 올 것이냐고 물었다. 그 중 한 군인은

현재 의대생인데 나중에 세상에 봉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나누는 이상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는 대학 친구

들에게 나눠 줄 전단지를 많이 요청했다. 

요르단

암만

4월 10일, 드디어 마지막 행선지인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도착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97%가 무슬림인데, 우리 여행 가이드는 보기 드문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전단지를 읽은

후 깊은 감명을 받고선 이와 같은 좋은 내용을 나누기 위해 자기 나라에 와 준 것에 크게

감사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안배하고 협상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전단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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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도 동참해 우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우리 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전단지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 포스터를 붙이는 도중 만난 한 사람은 버

스 정류장의 은행 광고가 붙어 있는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

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

면서 말이다! 게다가 한 관광버스 회사 사장이 자신의 회사 버

스에 포스터를 붙이도록 허락해 주어서‘차량 광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암만에는 입문한 지 3개월 된 두 명의 동수들이 있었는데, 둘 다 요르단 대학교의 대

학원생으로 번역과 미술 디자인을 통해 스승님의 일을 돕고 싶어했다. 그들이 가세한 덕

분에 우리 일은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교통과 식사, 경찰과의 협상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매일 저녁 우리와 단체명상을 마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마침 그 지역의 관광·호텔 경영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대학 학장이 직접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의 채식주의 이상에 대해 적극 후원해 주었

다. 이 대학교는 중동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관광·호텔 경영 대학으로서, 주변 국가의

많은 주방장과 호텔 매니저들이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채

식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삶과 미래의 호텔 경영에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호텔 매니저도

채식주의자였는데 고맙게도 우리를 위해 맛있는 채식 뷔페를 마련해 주었다. 

암만에서의 길거리 배포 활동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하루 동안 거의

2만 5천 장의 전단지를 나눠 줄 수 있었다!

4월 12일, 요르단 사형들과 함께 지역 신문사를 방문해 광고 협의를 가졌

다.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티셔츠에

인쇄하고 여행 가이드와 함께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인 느보산(Mt. Nebo)

에 가서 최선을 다해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이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확

신했다. 

스페인

한 도시에서의 활동이 스페인 전역을 깨우치다
발렌시아 센터 (원문 스페인어)

매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발렌시아 시에서는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라스파야스(Las

Fallas, 불꽃이라는 뜻)’가 열린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스페인 각 지역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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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대안적인 삶’의 메시지
토고 뉴스그룹 (원문 프랑스어)

들이 몰리는데, 발렌시아 전체가 음악, 예술, 패션 쇼,

환상적인 불꽃놀이 등 온갖 공연으로 가득 찬다.

물론 인파도 끊이지 않는다. 

올해행사의절정이마침주말과겹쳐참가자

의수도엄청날것으로예상되었다. 발렌시아센

터 동수들은 이 기회를 잡아‘대안적인 삶’전

단지를 스페인 전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가능

한 한 많이 배포하기로 했다. 마드리드(Madrid), 그라나다(Granada), 알메리아

(Almeria) 등지에서 온 동수들도 배포 활동을 도와주었다. 

축제가 열리는 주 내내, 동수들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단

지를 나눠 주었다. 전단지를 배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기차역과 전철역, 그리고

패션 쇼 출입구, 불꽃놀이 행사장과 같이 당일 축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와 축제의 주요

기념물(창조와 파괴의 힘을 표현한 거대한 조각상들)이 있는 곳임을 재빨리 간파한 동수들은 주말이 되자 둘

씩 짝을 지어 이런 주요 행사장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인파 속을 다니며 버틸 수 있는 힘과 의욕을 얻은 동수들은

닷새 만에 10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돌릴 수 있었다! 이 한 도시에서의 홍보 활동으로 스페인 전역에

거의 스승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부활절 휴가 기간에는 스페인 남부인 말라가(Malaga)와 세비야(Sevilla)

부근에서 연달아 활동을 펼쳤다. 말라가의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주변 지

역을 운전하고 다니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밤에는 돌아와 단체명상을 하면서 8개 도시에서 총 8만 장의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스페인 각지의 동수들과 합동해 처음으로 전단지를 나눠 준 이번 활동을 통해 동수들은 서로를 보다

잘 알고 긴밀히 협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다음번 활동을 위한 탄탄한 유대를 쌓을 수 있었다. 

서아프리카

토고(Togo),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아이보리코스트(Ivory Coast), 베냉(Benin)의 포르토노보(Porto-

Novo)의 센터 동수들은 서로 힘을 모아‘대안적인 삶’전단지 배포 활동을 하는 동안 전단지가 사람들에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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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아름다운 영향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 여성은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자녀에게 주기 위해 전단지를 받아 갔으며, 한 초등학교 소년은 자신의 아

버지를 위해 전단지를 몇 부 부탁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자기 방에 전단

지를 붙이고 나서 완전 채식을 하기로 결심했으며 콩 제품이나 밀고기로 만

든 케밥을 주문해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떤 교사는 학교의 직원과 학

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이에 학생들이 그 전단지를 부모님께 보여

주자 학부모들은 채식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매

우 기뻐하며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음식으로 바꿔도 좋다고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었다. 

전단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자 동수들은 로메 대학교(Lome University)에서 1천

부를 돌렸다. 대학생들의 호기심이 매우 커서 전단지를 나눠 주고 같이 얘기를 나누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많은 학생들이 교내 인터넷 카페에서 전단지에 적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다 많은 채식 정보

와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아 갔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에 채식 식당이나 채식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식품점이 새로 생기면 채식을 계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동수들은 학생들이 먹을 것을 사는 곳에 가서 상인들에게 학생들에게 채식을 제공할 필요성

에 대해 설명했다.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을 가지고 캠퍼스 주위의

옥수수 밭을 찾은 동수들은 농부들에게 감사하고 농업의 고귀함

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었다. 

이웃한 모든 곳에서 전단지를 돌린 후 두 번째 계획에 착수해

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가서‘대안적인삶’의메시지를계속나

눠 주었다. 동수들은 이 장소에서 다시 한 번 활동을 펼칠 준비를

했다. 스승님의 힘과 축복이 거리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과 축복의 바다에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

동수들은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의 수도인 아비장(Abidjan)

에서‘대안적인 삶’을 배포할 곳을 네 군데로 나누기로 했다. 첫 번

째 지점은 소르본느 광장(Sorbonne Place)이었다. 이곳은 최대 500명

정도가 모여 정치, 영성, 종교,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사람들과 함

께 전단지 내용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채식에 대

한 대중들의 긍정적인 의견은‘대안적인 삶’의 중요성을 증명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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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완전 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좋아했다. 

두 번째 장소인 공공대로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

했다. 세 번째는 시청이었다. 채식의 메시지는 시청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선사

했으며 신랑신부와 그들의 부모 모두 행복한 결혼을 위한 스승님의 축복과 더불어 모든 중생들을 향한

이 자비와 사랑, 비폭력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마지막 장소는 어느 주차장이었는데, 마침 코트디부아르 직공 연합 대표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동수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하자 곧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전단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대안적인 삶’에 대해 아무 이의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통해 건강과 장수를 돕는 영양소가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 병에 걸릴 일이 없다는 사실과 필수단백질을 콩, 옥수수, 쌀, 땅콩, 견과류, 콩 종

류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냉

포르토노보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4일과 27일, 포르토노보 동수들은 중학교 두 곳에서‘대안적인 삶’전

단지를 나눠 주었다. 스승님의 사랑 속에 동수들은 이들 학교의 직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처음

방문한 학교의 교사들은‘대안적인 삶’활동에 대해 매우 기

뻐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기념품으로 잘 간직하라고 얘

기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전단지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

교직원들은 동수들에게 나중에 한 번 더 방문해 달라고 요청

했다. 동수들은‘대안적인 삶’의 메시지가 포르토노보에서 열

렬한 환영을 받은 것에 매우 기뻐하면서 이것이 아마 많은 베

냉 사람들이 채식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채식 요리법에 대

해선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여겼다.

부르키나파소

동수들은 수도 와가두구(Ouagadougou)에서‘대안적인 삶’전단지를 배포했다. 또‘더 나은 건강을

위해 채식을 선택하자’라는 현수막을 만들고 시정부 측에 강연회 개최와 수도 전역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을 신청했다. 동수들은 현재 이웃 나라 중에 센터가 없는 말리(Mali)와 니제

르(Niger)를 방문해‘대안적인 삶’전단지를 배포하고 채식에 관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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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뉴저지, 메릴랜드 주 동수들은 2006년 3월 5일에서 12일까지

열린 필라델피아 꽃 박람회에 참석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 연례 꽃 박

람회는 개최 기간 중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한다. 

동수들은 행사가 열리는 대형 홀의 입구마다 서서 행사장을 드나드는 사

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주중에는 현지 필라델피아 동수들이‘대안적

인 삶’전단지를 나눠 주었고 주말에는 다른 지역 동수들이 꽃 박람회에서 배

포할 수 있도록 현지 동수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했다. 

‘대안적인 삶’전단지를 나눠 준 모든 동수들은 신의 축복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 사저는 어떤 남자가 전단지를 본 후 그녀에게 이것은 신이 주

신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줄곧 채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아

직도 닭고기와 달걀을 못 끊고 있었는데 이 전단지를 보는 순간 신의 강력한 메시지를 느끼고선 완

전 채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사저는 같이 걸어가는 두 친구에게 전단지를 건넸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거절했

다고 한다. 그들은 전단지를 함께 보며 길을 건너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분 뒤 그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원래 거절했었던 친구가 전단지를 요구했다. 그녀는 이‘대안적인 삶’전단지를 다

읽고 난 뒤 매우 좋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선 가던 길을 되돌아와 신호를 기다렸다가 다시 받으러

왔다고 얘기했다. 

한 여성은 당뇨병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정보를 계속 찾고 있었다고 하면서“전단지를 받으려고

여기에 왔어요.”하고 말했다. 

시내로 전단지를 배포하러 갔던 동수들도 사람들의 수용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아 갔고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

으며걸어가면서흥미로운표정으로전단지를자세히읽었다. 어떤사

람은 동수의 어깨를 두드리곤 전단지를 가리키며“저도 한 장 얻을

수 있을까요?”하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마지못해 전단지를 받더

니 전단지를 읽은 뒤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을

딱 맞게 주셨는데 하마터면 거절할 뻔했군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그녀는 동수들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채식을 하려

미국

필라델피아

꽃 박람회에서 영성과 꽃이 활짝 피어나다
펜실베이니아 뉴스그룹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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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력해 왔으며 이 전단지는 자신에게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꽃 박람회 마지막 날에는 군중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찍 떠날 수도 있었지만 동수들은 모두 마

지막까지 남기로 결정했다. 전단지 한 장 한 장이 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값진 보석과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참가한 모든 사형사저들은 스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고귀한 기회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렸다. 

대한민국

생명 사랑, 채식 실천
한국 뉴스그룹

최근 한국 센터들은 대안적인 삶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대안적인 삶 홍보 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모든 관련 자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 전역에‘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메시지 전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

발을 돕고 모든 센터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팀은 인터넷 게시판도 개설해 사형사저들이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다. 이 게시판은

또한 각 센터의 행사 일정을 제공해 각 센터의 활동을 서로가 미리 파악해서 참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대안적인 삶’활동 덕분에 한국 사회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중매체도 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예전에는 언론에서 채식주의에 대해 간단히 언급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짧게 다루어 달라는 요청조차 받아

들여지기 힘들었다. 요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TV 프로그램, 신문, 잡지에서 채식주의와 동물 보호에 대해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TV 방송 기자들이 서울 센터의 SM 채식뷔페에 자주, 거의 매일 찾아와 채

식에 대해 촬영을 하고 있다. SM 채식 뷔페의 채식하는 고양이들에 대한 TV 프로그램도 방영되었으며, 유명한

월간지인『한겨레 21』은 최근 채식주의에 대해 커버 스토리로 크게 다루었다.

서울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9일, 서울과 영동의 동수들은 여의도 벚꽃 축제에 참가해 채식을 홍보했다.

다채로운 색깔의 부직포를 사용해 수십 명의 동수들이 딸기, 포도, 옥수수 등 아주 귀여운 야채 모양의

액세서리를 제작해 모자로 쓰거나 몸에 걸쳤다. 동수들은 총 1백여 개의 액세서리를 제작했으며, 채식

에 대한 표어를 담은 피켓도 만들었다. 서울 센터의 주 명상홀과 보조 명상홀을 가득 채운 헌신적인 동

수들은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제작한 후 12시까지 선행사를 하고, 90여 명의 사형사저들이 벚꽃 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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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대안적인 삶’메시지를 전파했다. 

모두‘생명 사랑, 채식 실천’이 적힌

밝은 색상의 티셔츠를 입었다. 동수들은

귀여운 야채 액세서리를 걸치고 피켓도 들

었다. 모두 한 그룹으로 모여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며행진해서큰관심을끌었으며전

단지도 나누어 주었다. 

큰 스피커를 행렬의 맨 앞에 세우고 특

별히 작곡한 노래를 틀었다. ‘대안적인 삶’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는 한 사형이

작사하고 전문적인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노래 후에는 전문적인 가수가 녹음한

흥겹고 의미 깊은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이 내레이션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

에 대해 보다 상세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이 노래와 내레이션이 자동으로 반

복되어 흥겨우면서도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 

축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수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

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피켓이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 전체적으로 동수들이 축제에 걸맞게 아주

귀엽고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 반응도 매우 좋았다. TV 방송 기자들도

이 행사에 대한 촬영을 했으며 경찰들도 동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이것

을 보라며 채소와 콩을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밝은 색상의 티셔츠, 귀여운 야채 액세서리, 피켓을 활용한‘생명 사랑, 채식
실천’홍보가큰관심을끌다. 

TV 방송기자가채식하는어린이에대한
프로그램을위해비디오촬영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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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터는 시내 여러 지하철역에 조명이 들어오는 대형‘대안적인

삶’포스터 광고를 설치했다. 원래 2개월만 광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동

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눈을 사로잡는 이 광고가 최소한 1년간 지속

되게 되었다. 

광주에서는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중 교통수단이 버스이

기 때문에 동수들은‘대안적인 삶’전단지를 버스에 광고하

기 시작했다. 전단지를 버스 좌석의 뒷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서, 우선 한 달간 버스 20대에 광고하기로 계약했다. 버스 1

대당 10개의 좌석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이 광주 지역 버스

광고는 약 1년간 계속될 예정이다. 

3월 26일, 광주 동수들은‘대안적인 삶’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채식 시식회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식회에 참

여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행사를 통해 광주의 사형사저들은 채식

과 생명 존중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목

격할수있었으며, 사심없이남들에게봉사할기

회를주신스승님의가장깊은사랑을느낄수있

었다.

대한민국부산의한지하철역에서대안적인삶포스터가빛을발하다. 

부산

광주

춘천

3월 31일, 서울 동수들은 춘천 명동을 찾아 현지 동수들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대안적인 삶’을

홍보했다. 

채식을 홍보하는 좋은 취지라는 것을 알게 된 명동상가 번영회에서 상가 중앙 통로를 사용하도록 배려

버스광고.



해 준 덕분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홍보 행사를 하게 되었다. 동수들은 채식 시

식회도 제공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 준비한 음식이 예상보다 빨리 동이 나 버

렸다. 이 밖에‘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도 전개했는데 단시간에 6백여

명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춘천에서전개된‘생명사랑 1천만서명캠페인’.

스리랑카

신의 사랑이 스리랑카에서 싹터 자라나다
기록: 포모사 가오슝 주위펑 사저와 차이원웬 사저

정리: 포모사 타오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인도 동남쪽 가장 끝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그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인도

양의 진주’로 알려져 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7일, 포모사 동수 22

명은 신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대안적인 삶’의 메시지

를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나라로 출발했다. 동수들의 밝은 분

위기는 도착하는 즉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이곳 연락인 부

부가 미리 안배해 놓은 한 동수의 집에 여장을 풀었다. 연락인이 마련한 계획에 따라 동수들은 현지 동

수들과 섞여 세 조로 나뉘어 매일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 4월 2일에는 영성 세미나와 채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3월 28일 아침 일찍부터 스리랑카의 작열하는 태양(섭씨 36.7도나 되었다.)에 맞서 임무를

시작했다. 불빛이 어슴푸레한 식료품점 앞에 차를 세운 동수들은 달콤하고도 친절한 미소를 띠고 가게

에 들어가 그 즉시 가게 앞에 포스터를 붙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포스터를 붙이자마자 신의 무

한한 사랑이 가게를 에워싸고 환히 비추는 듯했다. 

이날 동수들은 1만 5천 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단순하고

도 다정한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오랫동안 채식을 해 왔다고

얘기하면서 친구에게 갖다 줄 전단지를 많이 요청했다.

한채소가게주인은자기가게에서가장눈에잘띄는기

둥에 직접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다. 콜롬보의 쇼핑몰

에서 전단지를 받은 한 주민은 연락인 사저가 달고 있

22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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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선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사진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었다. 사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뒤 그는 스승님이

자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스승이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입문하고 싶어하면서 다음날 방편법을 배우러 오라는 우

리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콜롬보에서‘대안적인 삶’전

단지를 통해 입문을 신청한 최초의 예비 입문자가 되었다. 

스리랑카는 싱할라어와 영어 두 개의 국어를 쓰는 나라이다. 첫날 전

단지를 나눠 주던 중 일부 사람들이 싱할라어로 말을 할 줄은 알지만 글은 모른다는 것을 안 동수들은

연락인에게 2개 국어로 된 전단지 2만 5천 장을 급히 인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다음날 4시간

만에 거의 모든 전단지가 나갔다. 그래서 5만 장을 추가로 더 인쇄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는 콜롬보

의 번화가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일을 거의 마칠 무렵, 지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했는데 마침

채식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스리랑카 동수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한 주민이 우리 단체를 마음에 들

어하며 동수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음료수를 대접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다. 동수들은 그

의 성심 어린 초대를 받아들였고 답례로 일요일에 있을 세미나에 초대했다. 

3월 30일은 선거일이었다. 동수들은 연락인의 충고에 따라 이날은 그냥 숙소에 머물면서 전단지 배

포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채식주의자와 그의 친구가 우리를 찾아왔다. 아무 연락도

없었던 그들의 갑작스런 방문은 신의 놀라운 안배인 듯했다. 그들은 채식에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우

리 관음 가족들이 채식을 알리는 방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날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을 때 한 사저가 없어졌다. 동수들은 30분간 샅샅이 찾아봤지만 그녀

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걱정스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무렵, 한 남자가 손에 전단지를 들고 우리 쪽

으로 오는 게 보여서 우리는 얼른 다가가“누가 이 전단지를 주던가요?”하고 물었다. 우리는 그의 대

답으로 사라진 사저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저가 여유롭게 걸어오는 게 보

였다. 그녀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큰 감

명을 받았다. 

전단지를 배포하던 도중 동수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

을 많이 받았다. 보통은 의혹을 품은 표정이었지만 동수들이 성심껏 대답해 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

하자 그들은 감탄 어린 표정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단지를 나눠 주

기도 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함과 기쁨이 서려 있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스승님의 사랑이 이미

스리랑카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음이 확실했다. 

신의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축복을 가져다준다. 최근 방편법

을 배운 19세의 스리랑카 소년도 전단지 배포 활동에 동참했는

데, 첫날에는 부끄러워 차에만 있더니 나중에는 동수들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 가장 앞장서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그는 자

기 몫을 다 나눠준 뒤 다른 동수들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수시

로 동수들의 안전을 챙겼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이런 눈에 띄는 변화를 통해 동수들은 스승님의 일을 할

때 얻어지는 축복으로 등급이 빨리 올라간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방문 마지막 이틀인 4월 1일과 2일에는 세미나와 채식 시식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방 경험이 오래된 몇몇 포모사 동수들

은 다른 포모사 동수들과 현지 동수들을 데리고 물건 구매, 재료

준비, 의자와 화로 임대, 음식 재료 다듬기에서부터 꽃꽂이, 스승

님 법상과 출판물 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세심하게 지

도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동수들은 마음을 모아 풍성한 채식 요

리, 디저트, 채식 칵테일을 준비하는 어려운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다. 그 중 스리랑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만두와 곤약 같

은 요리들에 모두들 놀라워하며 감명을 받았다. 

마지막 날 단체명상에서 방편법 수행을 하는 한 사저가 소감을

얘기했다. 그녀는 2004년 쓰나미로 남편을 잃고서 한 달 뒤에 방

편법을 시작했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포모사 동수들이

도착하기 3일 전부터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그와 더불어 꿈속에서 3일 뒤에 이 나라가 빠르고

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계시도 받았는데, 꿈에서 깨어난 뒤 마음이 매우 편안해지는 것을 느

꼈다고 한다. 그녀는 이날 단체명상에서 화신 스승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다른 멋진 체험들도 했다.

이제 그녀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하루빨리 입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신실함과 갈

망에 감명을 받은 포모사 동수들은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스승님의 가르침

을 나누라고 격려하는 한편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신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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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성 예술 전시회와 채식 홍보를 접목시키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1일 토요일, 홍콩 센터는 시완허 문화센터에서‘고아한 채식 예술-대안적인 삶’

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어 천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끌었다. 스승님의 예술 작품과 채식을 접목시킨 이

번 전시회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주제인‘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알리면서 채식 생활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충분히 펼쳐 보였다. 시완허 문화센터의 관장은 우리가 비영리단체로서 채식을 장려한다는 것을 알고는 적극적

으로 협조해 주었다. 그는 원래 제목이었던‘대안적인 삶’에다‘고아한 채식 예술’을 붙여서‘대안적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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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와 예술 전시회를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주었으며 전

시회장 임대료를 35%나 할인해 주기도 했다. 

전시회장은 동수들의 세심한 손길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제1 전시

구역에는 스승님의 만세등 9점이 전시돼 입구에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빛을 퍼트렸으며 이어서‘법희 충만’, ‘천상의 꽃’, ‘달밤’, ‘독립심’

등 스승님의 그림 작품 15점이 전시되어 수행의 여정을 보여 주었다.

이 밖에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출판물과 시집, 그리고 천의 및 천상

의 보석을 소개한 양장본과 다른 수공예품도 함께 전시되었다. 각 전시 구역 앞에서는 담당 동수들이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에게 작품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 구역은 채식 홍보관이

었다. ‘대안적인 삶’의 대형 포스터 2장과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사진들, 10여 가지가 넘는 채

식 요리책,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전시되었는데 이 모든 배열이‘대안적

인 삶’에 중심을 둔 것이었다. 

주방 팀 동수들은 열 가지가 넘는 맛있는 채식 요리를 준비해 손님들에게 채식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손님들 중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거리를 거닐다 전단지를 받고 찾아온 사람

들도 있었고 며칠 전에 표를 얻어 오늘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 채식 요리의 맛에 놀

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채식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고 채식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사의 목적이었다.

한 여성은 음식을 다시 한 번 맛보기 위해 두 번이나 줄을 서는 번거로움도 감수하곤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어서 또 맛보려고 해요. 육식을 하면 업을 치러야

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부터는 가족들에게 채식 요리를 해주겠어요.”

동수들은 채식 요리법과 채식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전시회 동안‘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콘서트 DVD와 스승님의 예술 작

품을 소개하는 비디오가 계속해서 상영되었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부드러운 스승

님의 목소리가 전시회를 방문한 모든 손님들을 축복함에 따라 모두들 채식 음식

과 함께 영적인 분위기를 즐겼다. 몇몇 중년 손님들은 스승님의 그림 앞에 오래

도록 서서 지긋이 작품을 감상하고선 나중에 견본책자를 받아 가 전시회장 밖의

벤치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힘이 그들 내면을 감동시켰음

을알았기때문에그들이신성한분위기를

경험하도록 방해하지 않았다. 

방문객들이 떠나기 전, 동수들은 작은

선물과 함께‘대안적인 삶’의 내용이 인

쇄된 환경 친화적 손가방을 증정하면서 그

들이 오랫동안 채식에 대한 이 아름다운 체

험을 간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

시지를 나누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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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에 위치한 미얀마의 인구는

약 5천 3백만 정도 된다. 포모사 동수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미얀마 연락인과의 의논을 통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미얀마의 수도 양곤(Yangon)에서‘대

안적인 삶’전단지를 배포해 사랑의 음식과 생활양식을

전하기로 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8일, 10명의 포모사 동

수들이 스승님의 충만한 은총과 4만 장의 전단지를 가

지고 타오웬 장개석 공항을 출발했다. 동수들은 오후에

양곤 시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인을 만나 자세한 상황을 파

악했다. 연락인은 처음에 안전을 고려해 전단지를 사원에 놓

아두고 그쪽에서 나눠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위주로 하자고 제

안했으나 동수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전하고자 하는 희

망을 피력했다. 이에 연락인은 융통성 있게 당초의 계획을 수정

해 동수들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술레(Sule) 탑 사원으로 안내

했다. 술레 탑 사원 사람들이 전단지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사

원 내에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우리는 20

분 만에 수백 장의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었다. 동틀 녘 연락인

은 두 사형을 데리고 양곤에서 가장 이름난 사원인 스웨다곤

(Shwedagon)으로 향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인파에 둘러싸

여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1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 전날의 경험으로 큰 힘을 얻은 동수들은 세 조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

(술레 탑 사원, 스웨다곤 탑, 시내의 사원 한 군데)에서 전단지를 돌리기로 했다.

일요일, 스웨다곤 사원에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도착한 동수들은 기도드리러 온 사람들의 신

실한 모습을 보고 전단지 배포가 순조롭겠다는 전망을 했다. 경찰이 전단지 배포를 막으려 했지만 우

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출가승들까지 전단지를 계속 배포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이 같은 주민들의

후원에 동수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나중에 사원 쪽의 제안으로 몇 군데 장소를 정해 전단지를 배포

미얀마

미얀마에서
사랑의 음식과 생활양식을 장려하다

기록: 포모사 타이베이 정징팡 사저
정리: 포모사 타오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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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 뒤로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술레 탑 사원에서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

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전통 예법에 따라 왼손

으로 오른손을 받치고 전단지를 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자발적으

로 먼저 다가와 전단지를 받아 갔고 일부는 친구나 친척에게 줄 전

단지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 진지

하게 전단지를 읽던 표정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양손 가득 물건

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전단지를 버리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전단지 배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내로 나간 동수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대중들

의 반응은 놀라웠다. 보행자들은 물론 버스 승객들까지 매우 궁금

해하면서 손을 뻗어 전단지를 요청했고 한 기사는 일부러 차를 세우고 전단지를 받기도 했다. 더욱 흥

미로웠던 것은, 경찰조차 동수들에게 와서 전단지를 받아 간 것이다. 이에 큰 힘을 얻어 더욱 적극적으

로 나선 동수들은 손을 뻗는 모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했다. 몇몇 노숙

자들과 어린이들이 거들어 준 덕택에 배포 활동은 더욱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한 기사의 열성적인 도

움으로 동수들은 8개 사원을 방문해 경내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고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전단지를 일부

비치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 기사가 내내 함께해 준 덕분에 동수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2

만 7천 장의 전단지를 순조롭게 배포할 수 있었다. 

셋째 날인 4월 10일, 동수들은 지역 신문에‘대안적인 삶’의 내

용을 싣기로 했다. 인기도 있고 인쇄 품질도 훌륭하다며 한 채식 식

당의 주인이 추천해 준『위클리 일레븐(Weekly Eleven)』을 방문했

는데, 기쁘게도 회사 직원들은 우리 생각에 매우 협조적이어서 약간

의 토론을 거친 후 3주 동안 전면 광고를 내서 미얀마 전역에 신의

사랑을 퍼트리기로 했다. 동행했던 기사가 나중에 친구의 말을 인용

해 얘기하기를, 동수들의 이번 활동이 매체의 관심을 끌었고 한 미

얀마어판 신문에서 우리의 전단지 배포 활동을 보도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동수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흘렀다. 

전단지 배포에 동참했던 모든 동수들은 정치적으로 그리 안정적

이지 못한 나라에서 4만 장의 전단지를 모두 순조롭게 나눠 줄 수

있었던 것을 기적으로 생각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기적이 연달아 일어나 모두 순조롭게

풀렸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신의 은총

과 인도 덕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전단지를주의깊게읽고있는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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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총 인구 435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다. 매일 1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중 급행 운송

체계(MRT, 지하철)를 이용하며 280만 명이 버스를 애용한다.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싱가포르 동수들은 주말에 사람들이 많은 때를 이용해 MRT역과

버스 환승역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기로 했다. 또 MRT역 부근의 쇼핑몰에서도 전단지를 배포했다. 

MRT역을 이용해 통근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중 아침부

터 시내 중심 상업 지역의 MRT역의 각 출구를 지키고 서서 최대한 많

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대안적인 삶’의 내용과 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국내와 해외에 있는 친구, 친척들에게 이메일로 보냈

다. 전단지를배포하는과정에서다양한배경의사람들을만났는데, 그중

한 무슬림 여성은 남편이 인도 출장을 다녀온 후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고 얘기해 주었으며, 한 남성은 전에 스승님에 관해 들은 적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전단지에 대해 좋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몫으로더가져가고싶어했는데, 그중에는미디어코프(Mediacorp)

TV 방송국의 배우로서 이미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동

료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전단지를 한 묶음 가져갔다. 

우리는‘대안적인 삶’전단지를 여러 채식 식품 아울렛과 식당에도

비치했다. 채식 식당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기쁘게 전단지를 받았다. 학

생들을 대상으로 채식 요리 강좌를 열고 있다는 그는 전단지가 훌륭한

보조 교재가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싶어했다. 그가 앞으

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강좌를 더 많이 열

계획이라기에 동수들은 기꺼이 전단지를 제공했다. 학생들에

대한 그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동수들은사원과우체국, 마을회관, 탁아소, 학교, 병

원에서도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특히 싱가포르 종합

병원의 암 환자들의 손에 전단지를 건네면서 이‘대

안적인 삶’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고 환자들이 인

간의건강에미치는채식의이로움을알고더많은희

망을 갖게 되길 희망했다. 

동수들은싱가포르주민들뿐아니라관광객들에게도

싱가포르

지구를위해사랑과자비로천을짜다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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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건넸다. 매년 천만 명 가량의 여행객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하

는데, 그들 중에 신이 보내신 사자(使者)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

이기 때문이다. 여행객 대부분이 관광 명소가 많아서 인기 높은 휴양

지인 센토사(Sentosa) 섬을 찾는다는 점을 고려해 한 조의 동수들이 그

곳에 가서 전단지를 배포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물색해 놓았다. 동수들

이 선택한 곳은‘해저 세계’였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

다!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우리는 이제 관광객들이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대안적인 삶’전단지를 더 많이 배포할 계획을 가졌다. 

현재까지 싱가포르 동수들은 거의 모든 MRT역과 부근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각자의 고장 부

근에서도 전단지를 돌렸다. 동수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을 대중들

과 함께 나누었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노력들은 아주 작은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자비로운 스승님은 신성한 실로써 이 작은 노력들을 씨실과 날실로 엮어 거대한 사랑의 천을 짜신다. 우

리는 이 천이 곧 전 지구를 감싸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의 가피를 통해 우리 모두의 노

력은 지구의 모든 중생들의 의식을 더욱 빠르게 고양시켜 사랑과 자비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인도네시아 동수들

은‘대안적인 삶’전단지 배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전단지

가 다 인쇄되자 동수들은 직접 전단지를 돌리는 외에도 일간지

사이에 끼워 돌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이들

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두 명의 자카르타 센터 사저들은 자녀의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에

게 채식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채식이 맛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읽기 위해‘대안적인 삶’전단지와 견본책자를 가져갔다. 

이 밖에 동수들은‘대안적인 삶’과‘채식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포스터를 여러 대학 게시판에 붙

였다. 한 중문판 신문은 우리가 관음법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채식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무

기쁜마음으로
‘대안적인삶’전단지배포에동참하다

자카르타&메단 센터 연합 보도 (원문 인도네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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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실어 주기도 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2월부터‘대안적인 삶’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자카르타, 메단, 수라바야, 욕야카르타(Yogyakarta), 덴파사르

(Denpasar),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에서 전단지 수십만

장이 배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 또한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이 활동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오

늘도 계속하고 있다. 이 고귀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채식하는 사람들

이 어서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스승님이동수들에게보내신편지

가장사랑하는이들에게

‘대안적인삶’전단지배포를통해힘없는동물친구들을구하는여

러분의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 감동적인 노력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건강도나아지길빕니다.

영원한사랑과축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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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의 농담

관음법문에 입문해 수행을 시작하면 마치 평생교육원에 입학한 셈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스승님의 출판물을 잘 활용하면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 전 오빠가 일이 바빠서 텃밭에 물을 줄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물을 주지 않고도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2005년 헝가리 선 행사 비디오를 보던 중 스승님께서 유기농

을 하는 어떤 사형과 농작물 재배법에 대해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사형은 물도

따로 주지 않고 비료도 필요없으며 땅도 갈 필요가 없는 농작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었다. 나는‘포모사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 방법이 가능하긴

할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씨앗을 사 온 후 텃밭에 사람 키만

큼 자란 잡초를 뽑아내 밭 한가운데에 길게 두었다. 이어서 잡초더미 양쪽에 호미로 길고 얕

은 골을 두 개 만든 후 그 속에 씨앗을 뿌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싹이 트기 시작했다. 씨앗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수확하는 시

기도 달라졌고, 덕분에 한 번에 너무 많이 거두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일도 생기지 않으

니 정말 완벽했다! 물이나 비료도 줄 필요가 없고 땅을 갈지 않아도 되는 재배법이 정말 가능

하다니! 그저 골만 파서 씨만 뿌려 놓고 그 뒤에 비가 조금 내리면 얼마 후엔 수확을 하게 된

다! 나는 소원을 들어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이 황금시대에는 정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만 봐도 영적

인 축복과 더불어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수행 일화

스승님의 강연에서 얻는
뜻밖의 이로움

종위펑 사저/ 포모사 타오웬 (원문 중국어)

관음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예술과 영성’이

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즉각 깨닫는

열쇠』견본책자와『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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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아이(스승님을 감동시킨 16세의 르완다 소년) 또는 어떤 인간이 그저 육체에 지나

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후에는 영혼, 어떤 강

력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

렇게 고결한 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며 그토록 긍지가 높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그 중 한 어머니는 아이가 위독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20마일(32km)을 걸어서 가까운 큰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한 기자가

나타나 도시까지 가는 김에 그녀와 아이를 태워 주었고 그녀에게 아이 치료비도 좀 주었습

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 르완다 여성은 깜짝 놀라서 기자에게“태

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정직하지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정신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 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아주 형편없고 부정적이라 해도 관음법문을 배우고 나

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다 긍정적이 되고 더 신심이 많아지면 얼마나

강력해질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삶을 축복하며 온 세상과 우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모든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열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긍정적인 정신으로

기적을 창조하라
칭하이 무상사/ 2006. 1. 2. 영국 서리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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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도 걸지 않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답니다. 그와 가족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다들 그들에게 운이 없다거나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 소년은“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여섯 살의 나이로 매일 18시간씩 일하면서 다

섯 명의 형제자매와 연로한 조부모를 부양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지만 아프

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만 겁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어디선가 구한 책으

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겨우 30파운드로 작은 땅덩이와 염소 몇 마리를 사서 치즈와 우유를 얻고 채소를 재배

하여 온 가족이 충분히 먹고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낸 그 돈은 기적 이상인 것

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과는 별도로 그에게 필요한 10배 이상을 보낸 것은 그

가 강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문하지도 않았고 영적이거나 특별하지도 않

았습니다.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강한 힘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30파운드만

있으면 영원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그 이상을 가졌습니다. 그런 나라

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큰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만 파운드가 필요한데 갑자기 10만 파운드가 생기면 그게 바로 기적인 겁니

다. 기적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 소년이 그걸 얻은 것은, 자신이 한 말, 내면의 긍정적인

정신, 가족에 대한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또한 강력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처럼 운 좋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주고 스스로 얻어낸 영적인 힘을 계속

해서 발전시킨다면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힘으로는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만 하십시오. 그것

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적인 거지요! 여러분이 바로

다른 이들의 기적이며 여러분 자신과 불운한 사람들의 기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

서 만들어집니다. 온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10배를 더 얻은 그 열여섯 살의 소년에게

있어 그것이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 어떤 게 천국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

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그 손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삶을 유지할 힘을 줄 수 있으니

까요. 우리는 생각과 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매일 만들고 있는 기적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

다. 언제라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베풉니다. 놀랍게도 아프리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매일 뭔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50센트를 줘서 따끈한 차를 마시게 한다거

나 아파서 일을 못 하는 이에게 1파운드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이웃에게

커피 한 잔을 갖다 주거나 약국에 가야 하지만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약을 사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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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겐 그게

기적이지요. 마치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었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 수 있게 됐을 때

“아, 이건 기적이야!”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대중 웃음)

기적은늘일어납니다! 기적은여러분이뭘원하느냐에달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생면부지의여

자(스승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농담하심.)를 보러 오는 게 기적입니다. 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또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지요! (대중 웃음)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겐

작은 기적도 아니고 커다란 기적이지요. 그 르완다 소년에게는 30파운드가 크나큰 기적입니다.

게다가 그가 얻은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돈보다 10배, 12배나 많아서 온 가족이 영원히

아니, 최소한 평생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마 그 소년은 그 돈으로 사

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염소 치즈 사업이 아니라 농장 같은 것을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을 학

교에 보낼 수 있고 연로하신 조부모께 약을 사 드릴 수도 있을 것이며 나중에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은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소년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누

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울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할 테니까요.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순히 그와 그의 가족만 도운 게 아닙니다. 그 효과는 계속 이어집니다. 친절

은 더 많은 친절을 낳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우

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 방식인 거지요. 우리는 자비심을 낳고 그것을 가꾸고 키워내서 온 세상에

퍼트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더욱 나아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면으로 영향을

미치며 영적인 면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부

에 영향을 주고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평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

다. 예를 들면 현재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아일랜드의 전쟁도 끝났고 남

한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등 한꺼번에 다 떠올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

어 얼마 전에는 일본 천황이 전세계에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 찬 편지를 읽으며 전쟁 희생자에

대한 유감과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지요. 경제적·정치적 압박 때문에 그

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압박은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사람이

나 다른 나라, 국제적인 힘의 압박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그

런 압력을 받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스트랄계는 아직도 정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괜찮고 굳건할

것이며 점점 더 좋아지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고양됐는지 보십시오. 재난

들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스트랄 에너지의 업장이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 가능한 것

은 모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과거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

습니까? (스승님께서 휴대폰을 들어 보이심.) 이런 네모난 조각에 대고“안녕하세요!”하고 말하면



세상 저편 끝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작은

‘아이팟’에 노래 천 곡을 넣을 수 있지요. 아무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는

껌처럼 작은 막대에 300곡이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오늘날에는 수십만 마일 떨어져 있어도 사각형의 물체만 갖고 있으면 상대를 볼 수 있

습니다. 이 밖에도 비디오 장치, 음악, DVD 등 온갖 것이 있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

람도 여러분 손안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0년 전,

혹은 70년, 50년 전만 해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은 항상 기적인 것입

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기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기적들을 당연한 것

으로 여기고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기적

은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가면 내면에 있는 기적을 가지고 일하고 그 기적

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적을 여러분 주변과 전세계로 퍼트릴

수 있지요. 

우리에겐 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몸 전체가 기적입니다. 몸을 활용해서 더 많은 기적

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기적 말고는 다른 많은

기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볼 수 없게 되어서야

‘세상에! 나도 전에는 기적이 있었는데!’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사히 여기십

시오. 매일 신께 감사하십시오. 우주가 잘 지탱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힘 때

문에 지구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며, 또한

시계가 없어도 달이 매달 제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도처에 있습니다. 눈조차 여러분의 꽃밭과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가져다줍니다.

모든 것이 기적인 거지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더 많

은 기적을 만드는 데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기적의 손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즐기면서 그것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겐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

니까요.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적

입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으로도 천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전부 다 빠지고

나서야“오, 내 기적이 사라졌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중 웃음)

우리는 주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기적입니다. 보지 못하

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밤에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다 보면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어떤 기적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몸의 모든 조직들이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뭔가 잘못되어야만 이전에 정상적이었던 것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땐 때가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몸이 원활한 것은 정말 좋은 일

입니다. 몸과 마음, 두뇌가 함께 협조할 때라야 비로소 여러분은 제대로 기능하고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여러분은 모든 것

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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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중국에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

이 다가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지요. “장군이 죽으면

누가 그 뒤를 이으면 좋겠는가?”그러자 그는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왕은 이 말

을 듣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네 아들은 어려서부

터병법을읽었고병법을논하기로는그누구도따르지

못하니그가제일적합하지않은가?”그러나장군은이

렇게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아들은큰소리만칠줄

압니다. 그는 병법의 이론에는 밝으나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군이 세상을 뜨고 난 뒤, 왕은 그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군

의 아들이 뛰어나다고 여겼던 거지요. 그의 아들은 병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서 막힘없

이 답했기 때문에 왕은 그의 아들을 대장군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백전백승한 것과는 달리 백전백패했습니다. 책으로만 봤지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데

다 병서에만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전쟁터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결코 책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

습니다. 더군다나 각 지방의 지형과 풍수, 기후가 다른데 어떻게 전쟁할 때마다 병법 이론

만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적군의 부대도 다르고 아군의 사기와 체력도 다르며

때로는 풍토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

으므로 실제로 전쟁을 할 때는 책을 그

대로베낄수가없습니다. 하지만이장군

의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따라 전쟁

에 나간 적이 없어서 실제적인 경험을

직접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전장에서 승

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와 같습니

다. 일을많이하면할수록더욱더자연스

럽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훈련되면 차

츰차츰 습관이 들게 됩니다. 

실제 경험이 빈 이론보다 낫다

칭하이 무상사/ 1992. 4. 25.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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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일치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어떤 부인에게 결혼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

게 사위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사위 둘이 동시에 나더러 오라

고 그러네요! 동부에 있는 사위는 서부로 가라고 하고, 서부에

있는 사위는 동부로 가라고 하잖아요!”

제잘못이아니에요!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마구 야단쳤어요. “어떻게 동생 배를

걷어찰 수가 있어!”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죠. “그건 걔 잘못이

에요, 아빠. 누가 돌아서래요?”

가장인내심이많은청중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어떤 사람이 강연대에서 끊임없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떠들자 청

중들은 슬슬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10분쯤 뒤에는 한 명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

다. 마침내 말을 마친 그는 내려와서 그때까지 남아 있던 남자에게

다들 가 버렸는데 왜 아직 남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대꾸했지요. “아, 제가 다음 연설자거든요!”

스승님의 농담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7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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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승님, 저는 길에서 종종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돈으로 음식을

살지, 술이나 마약을 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

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스승님: 그냥 주세요. 어쩌면 그가 정직할지도 모르잖

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의심합니까? 그는 지금 상

태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잃

고 싶어한다면 그건 그의 문제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

요. 그저 당신에게 자비심이 있는지만 신경쓰세요.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가무슨일을하든, 그가당신을속이려하든그건그의문

제입니다. 

신문에서 멋진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남

자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앞니가 많이 빠진 채 잇

몸을 드러내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왼쪽에앉아있는사람앞에는간판이놓여있었는데, 거

기에는“왜 거짓말을 하나요? 나는 술 1파인트가 필요합니

다. 40온스도 좋아요.”하고 씌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

을 자기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도 없

이환하게웃고있던사람앞에도간판이놓여있습니다. “저

도요!”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세요. 그들은 이미 학대받고 존

엄성도잃었는데그들을나쁘게생각해서이이상상처를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없이 주고
나머지는신이돌보게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9. 10. 30.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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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에게 동정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짜로 동정

심이 있는 척해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키워야 하나요?

스승님: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대중 웃음) 동정심이 없다면 적어도 배

울 수는 있을 겁니다. 가짜로 동정하라는 게 아니라 동정심을‘배우라’는 겁니다. 영

어를 할 수 없는 학생이라도 선생님을 따라 외울 수 있듯이요. 영문학의 어휘를 전

부 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매일 몇 구절씩 배우고 몇 쪽씩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배워야 합니다. 가짜로 동정하는 척하는 사람

은 없습니다. 단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동정

하는 법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곳에서부터 시도하십시오. 그

렇게 해서 점차 늘려 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동정심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자비롭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질문: 우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우주의 법칙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의 법칙

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더 높은 천국의 차원에는 오직 사랑과 은총만이 존

재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법칙이지요. 그러나 이런 물질세계와 같이 우주의 낮은 영역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성경의“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과 연결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

나 보다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사랑과 은총만을 누립니다. 신은 결코 우

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소한것에서부터
동정심을배워라
칭하이 무상사/ 1993. 3. 20. 호주 브리즈번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37

가장높은세계는
사랑과은총으로다스려진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31. 스웨덴 스톡홀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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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의 친구가 되도록 동물을 창조했다.”동물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는 땅을 기름지게 만들

고 모유를 못 먹는 아이나 다른 존재, 그리고 모든 동

물에게 우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유에서 치즈를 만

들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베푸는 것을 꺼리지 않

지만 그건 자연스런 방식에 의해서일 때 얘기지 지금

처럼 기계식으로 생산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고통스럽

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

다. 내가 극단적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관음법문

지혜어록

우유를 마셔도 되는가
칭하이 무상사/ 1999. 8. 4. 미국 뉴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4

우리의 둘째 어머니, 젖소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5.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0

나는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지 고기와 계란, 동물 살생이 안 된다고만 했을 뿐입

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살생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그런 것을 자주 먹지 않을 뿐이

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먹을 때 거북

한데도 먹어야 하냐고 물으면 자신에게 달렸다고 말해

줍니다. 나 자신은 우유가 생산되는 방식 때문에 그다

지 좋아하지 않지만, 인도처럼 인도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유를 얻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유를 먹어 주지 않으면 때로 젖소

는 우유가 너무 차게 돼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로 우유를 짜고 가둬 놓고 사육하는 방

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업 국가에서는

소를 가둬 놓고 보다 많은 우유를 얻기 위해 억지로

많은 화학물질을 먹입니다. 또는 약물을 이용해 더 많

은 우유를 생산하게 하지요. 그 결과 젖소는 뼈가 약

해져 거의 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가 됩니다. 미

국의 많은 젖소들이 장과 위가 밑으로 처졌으며 우유

를 과다하게 생산하는 바람에 뼈가 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대가로 생존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소의 고통이라 해도요. 

나는사람들이비인간적인방식으로소를대하는것

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를 정상보다 더 크

게 만들기 위해 몸에 지나치게 많은 화학물질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 과다한 몸무게는 소에게 굉장한 부담

을 주어서 서 있지 못하고 병들게 합니다. 소의 내장

이몸밖으로나오면사람들은그것을도로집어넣고꿰

매는데, 꿰맬 때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방식으로만 일하지요. 목동이든 누구든 아무나 와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그냥 꿰맵니다. 나는 인류에

게 도움을 주는 유순한 동물을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으로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우유가얻어지는과정을생각하면그것을먹

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인류의 잔인함을 떠올리

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광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요하니까요. 엄

마가 젖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아이에게 우유가 필요합

니다. 아파서 마시거나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겐 우

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극단적인 것을 지지하지 않습

니다. 다만 고통을 보는 게 싫은 것뿐입니다. 우유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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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에게서 배우는 생활의 지혜
기쁨의 빛/ 포모사 타이중 (원문 중국어)

을 수행하기 전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나 유

제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많은 아기들

의 둘째 엄마인 셈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대부분이 우

유를먹고크는데어떻게자기엄마를잔인하게죽일수

있습니까?

중국과 어울락 같은 아시아에는 그와 같은 둘째

엄마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여성이 아기에게 젖 먹이

는 걸 번거롭게 생각해서 원치 않을 때는 자기 아이가

있으면서 모유가 풍부한 다른 엄마를 고용합니다. 이

렇게 하면 두 아이가 다 모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런 여성을 유모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유모를 도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둘째 어

머니, 또는 양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머니

한테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모라고 부르지

않고 대모(代母)나 수양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친어머니

다음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젖소를 도살

하는것은우리의유모를도살하는것과같은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나는창조의본질에대한인간의무지함에정말경

악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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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수상록

얼마 전까지 TV에서 은행 현금카드 광고가 자주 나왔다. 나는 그 광고를 여러 번 보고선 이

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꼭 은행에서 물건값을 먼저 내주고 나

중에 은행에 돈을 갚는 것과 같다. 마치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내 기억으로

는, 스승님께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먼저 당신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신 후 돈이 없으면 사지 않

을뿐더러 외상이나 할부 구입은 결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현금카드에 대한 나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는 TV에서 카드 광고가 나올 때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스승님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부추기시지 않아.

카드를 사용하는 건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일이야. 어쨌든 쓴 돈은 갚아야 하니까. 세상에 공

짜는 없는 법이잖아. 만약 스스로 잘 절제하지 못하고 물건을 너무 많이 샀다가 계산할 돈이 없

으면 어떻게 할 거야?”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에게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

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광고의 영향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TV 뉴스에서 카드 빚을 지게 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

로 보도되었다. 우리 온 가족은 스승님께서 당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어린 딸조차 이제는 스승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사용해 아이와 소통할 때

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아이도 쉽게 받아들인다. 말과 행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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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평화를지향하는나라이다. 군사적충돌

이 발생하는 지구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이 나라의 노

력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전쟁 중인 쌍

방의평화협상에조력자역할을맡아달라는요청을여

러 차례 받았고, 몇몇 상황에서는 그 어렵고 힘든 일

을 맡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현재 스리랑카의 평화 과정 속에서 노르

웨이는스리랑카정부와‘타밀엘람해방호랑이(Libera-

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의 전면적인 평

화 협상에 협조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정부의 지난 3

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006년 2월 22일부터 23일까

지 제1차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네바에

서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는 휴전 협정 및 이행, 다음

번 평화 회담에 관한 사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르웨이는 케냐와 지역 협력 기구인‘정부간 개

발기구(The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의 지원 속에 수단(Sudan)의 평화를 위해 적극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 미국과 더불어

노르웨이는 충분한 국제적 지원을 조직하는 일을 도

움으로써, 평화 과정에서 평화유지군이 우위를 차지하

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의 평화 과정에서도 오랫동

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를테면, 오슬로 중동

평화안은 1993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결실을 낳았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노르웨이는‘평화로드맵’을적극적으로추진

하고 있는 다국적 기구인‘특별 연락 위원회(Ad Hoc

Liaison Committee, AHLC)’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과테말라의 평화 과정에도 관여해 1996년 오슬

로 평화 협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 협의안

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 사안들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

되고 있다. 

노르웨이가 이런 평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나라가 분쟁과 관련된 아무런

이익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유일

한 관심사는 평화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

는 평화 과정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싶다

는 노르웨이의 바람을 통해서도 확연해 보인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일

은 모두와 연관돼 있으며 그 어떤 나라도 무력 충돌

노르웨이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화의 나라
닝저우 사형/ 노르웨이 오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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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대체에너지시대를주도하는

유럽연합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에대한해결책을유엔에게미룰수없다는선도적인믿

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세계적 평화 협상에서 펼치

는 노르웨이의 모범적인 역할은 모든 국가가 동참하

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특히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점은멀리떨어진나라에서발생한전쟁도우리의안

전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하나이니까 말이다. 

스승님의지시에따른보도및스승님의평점

2006년3월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은‘경

쟁성있고안전하며지속가능한에너지를위한유럽전

략’이란 제목의 새로운 유럽 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주 1) 기존 에너지 산업의 강력한 로비 활동에도 불구

하고 이 제안서는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성

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도록 튼튼한 기반이 되어 주었

다. 

최근 유럽연합은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주도한 이후 세계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의 선두 주자

가 되었다. 2005년에 발효된 이 의정서는 전세계를 완

전히 대체 에너지 시장으로 전환시켰다. 유럽연합은

회원 국가들에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명확한 기한까

지 설정했으며, 2010년에는 재생 에너지 비율을 21%

까지 높이겠다는 숭고한 목표를 세웠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유럽연합 사람

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직접적인 산물이

다. 2006년1월에발표된한조사에따르면, 유럽연합국

민의 40%가 단가가 좀 높더라도 재생 자원에서 만들

어진에너지를사용하겠다는의향을나타냈다. (주2)

2006년4월2일, 유럽연합은 재생 에너지 전환 과

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몇몇 회원국에 대해 법적 절차

에 착수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조치는 약속을 지키

려는 유럽연합의 결심을 보여주는 한편 다른 지역에

대해 강력한 사례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 국민들은 용

기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 모든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크나큰 이로움을 주게 되었다. (주3)

주주 11:: hhttttpp::////eeuurrooppaa..eeuu..iinntt//ccoommmm//eenneerrggyy//ggrreeeenn--ppaappeerr--eenneerrggyy//iinnddeexx__eenn..hhttmm

주주 22:: hhttttpp::////eeuurrooppaa..eeuu//rraappiidd//pprreessssRReelleeaasseessAAccttiioonn..ddoo??rreeffeerreennccee==IIPP//0066//6666&&ffoorrmmaatt==HHTTMMLL&&aaggeedd==00&&llaanngguuaaggee==EENN&&gguuiiLLaanngguuaaggee==eenn

주주 33:: hhttttpp::////wwwwww..eeuurraaccttiivv..ccoomm//eenn//eenneerrggyy//eeuu--ssttaatteess--ffeeeell--hheeaatt--rreenneewwaabbllee--eenneerrggyy--bbiiooffuueellss//aarrttiiccllee--11553399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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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상하이에서 역사적인 일이 발생

했다. 미국 CNN은 중국 환경 보호 전문가들이 상

하이 콘서트홀(Shanghai Concert Hall)에 모여 중

국의 환경 위기에 대해 공개 토론을 벌였다고 전

세계로 보도했다. 

몇년전까지만해도불가능한일이었던이런행

사는중국에서환경운동이대규모적으로빠르게성

장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새로운 변화는 중국

의 현명한 지도층이 만들어 낸 성과이다. 중국 국

가 환경보호총국(The State Environmental Prote-

ction Agency, SEPA)은 1998년에야 비로소 중앙 행

정 단위로 승격되었을 뿐인데 얼마 전 향후 5년

예산으로 미화 1,56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

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몇 달 전 중국 SEPA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세계 양

대 경제 체제이자 양대 오염 국가인 두 나라의 공

조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중국 SEPA와 미국 EPA의 공동 합의는 최근

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른단체들과협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중

국 SEPA는 15년 전만 해도 불법 단체였던 중국

비정부기구(NGO)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일하고 있

다. 10년 사이에 중국의 민간 환경 보호 단체의 수

는 1개에서2천개로폭증했다. 이들단체는루강(怒

江) 대형 댐 건설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뒤로 갑자

기 유명해졌으며, 이 행동은 중국 전역에 걸쳐 민

중들의 참여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몫을 했다.

현재 모든 정부 세력과 민간 세력은 2008년 올

림픽에 대비해 베이징을 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

고 있다. 이는 이전의 올림픽 경기가 일본과 한국

에 미쳤던 영향처럼 중국의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

게 될 것이다. 

대대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중국의 발전 가

능성은거의무한하다고할수있다. 중앙정부와국

민모두환경에대한관심도가대폭적으로고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 사이에는 새천년이 고대

중국인의 이상인‘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완벽하게 구현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두루 퍼져 있다. 

상하이 환경회의가
중국의 새시대를 예고하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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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북아일랜드에서 역사에 길

이 남을 중대한 평화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IRA)이 장장 30

년간에 걸친 북아일랜드에서의 영국과의 무장 투

쟁에 종식을 선언하고“절대적으로 평화적인 방

식”으로 아일랜드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겠다

고약속했기때문이다. 영국과아일랜드지도자들은

IRA의 정치 대표와 런던과 더블린 관리들 간의 협

상으로조정된이성명이북아일랜드의평화과정을

소생시키고30여년에이르는종파간의폭력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분쟁으로

1969년 이후 3,600명이 넘는 구교도와 신교도가 희

생됐다. 

평화성명이발표된후이제남북아일랜드간의

해묵은 원한은 과거 일이 되었다. 한때 정치적 입

장 차이로 두 편으로 갈라져 적이 되었던 이 이웃

들은 이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게 되었다. 구교도와 신교도 모두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각자 깃발과 종파에 관련된 상

징물을내렸다. 또한2006년 4월24일에는북아일랜

드 민주통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D.U.P.)

의정치지도자들이사상처음으로더블린에서열린

정부 간 토론에 참여해 북아일랜드의 투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것들은 모두 서로간의 감정이 녹고 있음을

반영하는 명확한 신호이다. 현재 남북 아일랜드 국

민 모두 화해를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평화를

열망하고 있다. 

전세계주요변화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역사적인 평화 발전

더블린 뉴스그룹 (원문 영어)

스페인

ETA가 영구적인
휴전을 선포하다

파블로 몬데로/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스페인어)

1936년 스페인 내전은 결국 프랑코 독재 정권

(1939-1975)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그후 오래지

않아스페인북부에서ETA(Euskadi ta Askatasuna,

자유조국바스크)라는분리주의단체가조직돼최근까

지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하지만 2004년 초부터 ETA는 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더니 2006년 3월 23일에는 모든 무

력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최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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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그 자체로서도 좋은 소식일 뿐 아니라 스페

인 정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로 정치적 관

점은 다르지만 이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원들이 다른 정당 및 그 지도자들의 지원과 협

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5월 5일, 칭하이 무상사는 스페인 마

드리드 강연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깨달

음만이 무지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신의 사랑만

이 증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애만이

우리 형제자매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견해 차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

십시오. 나를 도와 신의 사랑을 이 행성에 가져오

십시오. 나를 도와 신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천국

을 이 행성에 가져오기 위해 침묵 속에 함께 기도

합시다.”우리는 신의 은총 속에 진정한 형제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스리랑카

평화를 향해 나아가다

포모사 뉴스그룹

지난 20년 동안 스리랑카는 싱할리족과 타밀족,

두 종족간의 내전으로 양쪽에서 64,000명으로 추산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70만 명이 넘는 시민들

이 피난민이 되었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타밀 호랑이’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수도 콜

롬보에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전국

적으로 충격과 불안감이 번졌고 곳곳에서 완전 무

장한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검문 검색을 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스승님이 2000년 콜롬보에 도착해 공개 강연을 하

셨을때, 신실한구도자들은육신의위험도무릅쓰고

강연장을 찾아 스승님의 방문을 환영했다. 스승님

의 강연 이후 분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국제

사회도 이 섬의 안녕에 대해 보다 큰 주의와 관심

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02년에는 노르

웨이의 협조로 양측이 휴전 협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협상의 문이 열렸다. 2006년 2월에는 양

측이제네바에서만나첫번째평화회담을진행했다. 

평화 회담의 진행을 바라지 않는 몇몇 극단주의

자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양

측은 평화를 향해 결연히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전체상황이좀더안정되고안전해짐에따라다음평

화회담은좀더순조롭게진척될것이라기대하고있

다. 

*편집자 주: 비록 평화의 서광이 이제 비추기 시작한 정도지만, 스리랑카가 보다 화합된 미래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

음으로 이 글을 싣습니다. 



스승님의 농담사제지간의 편지

사랑하는스승님께

곤경에 처해 앞이 캄캄할 때면 전 조용히 당신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제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주십니다. 

신심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두려워질 때면 저는 조용히 당신의 축복을 구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제게 용기를 주셔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

꾸도록 도와주십니다. 

혼란스럽고 망설여질 때면 저는 당신의 인도를 청하며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그

러면 스승님은 제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스승님, 당신의 힘은 무소부재합니다. 당신께서 피곤에 지친 저를 다시 생기 있

게 만드셨으며 당신께서 저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책을

읽고 오디오테이프를 듣고 비디오테이프를 볼 때마다 제 마음과 영혼은 깨끗이 정화되

곤 합니다. 저는 세속의 먼지를 씻고 깨달아서 저의 본래 품성을 알기를 진심으로 갈망

합니다. 

제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는 입문하신 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더욱더 이해심

이 많아지고 영적이고도 고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사이가 좋아지고 인자해

지십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이제 겨우 반입문 했을 뿐인 제 영혼 깊은

곳에는 열망이 하나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서 완전 입문을 해서 완전한 관음법문을 수

행할 날이 오기를 매일같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덧없는 세상에서 자

유로워져 천국의‘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완전 입문을
깊이 열망하며
중국 반입문자 (원문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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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잡지 161호‘황금시대의 새로운 비전’이라

는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후 변화, 오염, 물 부

족 현상에 기인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

찬가지로영국또한인구밀도가높은지역에신축건

물 부지가 부족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

영국정부는현재‘브라

운필드(brownfield: 환

경적으로 오염되고 황폐

된 토지 및 건물)’개발

을적극적으로권장하고

있다. 즉기존건물을철

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는 것이다. 

흥미로운새주택단

지는 공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개발자들

이‘베딩턴 화석연료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Bedd-

ington Zero [Fossil] Energy Development, BedZED)’

라고 칭한 이런 건축 방식은 최신 기술과 생활을 지

속하게 해주는 많은 요소를 결합해 미래 사회에 이

상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런던 남부의 브라운필드

부지에지은제1차BedZED는화석연료를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산화탄소 방출량을‘0’으로 만들 목

적으로 설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기술

과 폐목재를 연료로 한 열 병합 발전 설비를 통해

이 목표를 이루었다. 이 밖에 옥상에 설치된 널찍한

태양 전지판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로 40대의 전기

자동차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해 화석 연료 사용을

더욱더 감소시켰다. 

단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BedZED 건설 팀은

부지의 반경 35마일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건축 자

재들만 사용해 건축자재의‘체현 에너지(Embodied

Energy: 제조, 운송, 취합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

지)’를 감소시키기로 했다. 또한 건축에 사용되는

새로운 나무는 모두 지역의 세계 야생동물 기금협

회(World Wildlife Fund)

삼림관리위원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의 승인을 받은 숲에서

얻었다. 

이 3층 높이의 단지

는 총 82개의 주거 공

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강력한

단열재를쓰고남향으로

창유리를 내어 겨울철에 충분한 난방 열을 공급받

는다. 그리고 지붕에 고정된 풍력 환풍 장치와 열

교환기 판을 이용한 정밀한 난방 및 통풍 시스템으

로 따뜻한 공기를 모으고 재분배한다. 

주거 공간을 살펴보면, 남향으로 하늘 정원을

두고하늘정원아래테라스의그늘진구역에사무공

간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집마다 실외

정원을 갖추는 한편 사무 공간은 여름에도 너무 덥

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BedZED 부속 건물 안에는 열 병합 발전 설비

와 전기, 배전실, 단지 내 온갖‘오염물’을 처리하

는 유리 지붕으로 된 처리실이 있다. 이 밖에 빗물

을 저장해 재활용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일을 줄이고 있다. 이 건물에는 대중 건강 센터, 탁

지지속속 가가능능한한 에에너너지지로로 유유지지하하는는

발발전전적적인인 주주택택 단단지지
존 헌터 사형/ 영국 런던 (원문 영어)

런던남부서튼자치도시에서처음으로완공된BedZED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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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카페, 스포츠 센

터, 사무실도 포함돼 있

다. 

BedZED 개념은 한

건축가와 환경 컨설턴트

회사인‘생태지역발전개

발사(BioRegional Deve-

lopment Group)’, 그리

고 한 주택 협회가 5년

넘게공동개발한성과이다. 약 240명이거주하고200

명이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단지는 건물과 지역

교통 운송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

너지로 사용해 탄소 중립적인 생활 방식을 지원할

수있다. 이와같은방식으로다른‘브라운필드’를활

용한다면 영국과 다른 나라의 도시 확장 속도를 크

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이 공간, 공

공 휴식 시설, 쾌적한

작업 공간과 같이 생활

을 즐겁게 해주는 제반

시설이 생기게 된다.

이런 선진적인 생활 개

념은 이미 실제 주택으

로 구현되었다. 이것이

지혜롭고 지속 가능한 보다 많은 건물을 설계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세세계계적적인인 에에너너지지 문문제제를를 해해결결하하기기 위위한한

과과학학과과 비비전전의의 결결합합
산호세&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신축마을단면도

참참고고:: 
wwwwww..zzeeddffaaccttoorryy..ccoomm
wwwwww..bbeeddzzeedd..oorrgg..uukk 
사사용용된된 이이미미지지는는 zzeeddffaaccttoorryy 웹웹사사이이트트에에서서 퍼퍼옴옴..

지난날 지구의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

용한탓에오늘날전세계는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

화와 공기·물·토지 오염이라는 두 가지 주요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화석연료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그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좋은 소식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 이 상황에 대

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 9일, 캐

나다몬트리올에서열린유엔기후회의연설에서전(前)

미국대통령빌클린턴은전세계가에너지절약설비및

하이브리드카(Hybrid car), 태양열 에너지 및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청정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 가길

희망했다. (주 1)

스승님은이미오래전에화석연료사용에대한대안

을 언급하신 바 있다. 스승님은 1992년 2월 23일 말

레이시아에서하신‘지상에서정토를만들자’라는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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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세계는 아직까

지는 광물과 온갖 자원 등 모든 것이 대단히 풍부합

니다. 설령석유가없더라도자동차를움직일다른것

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UFO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갖가지

연료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세계에서는 우리와 달

리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번거롭

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에

너지를 사용합니다. 꼭 태양 에너지인 건 아닙니다.

대기중에는다른에너지들이여러가지있습니다. 내

생각엔 몇몇 과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찾아냈지만 아

직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화석연료사용을대체하고현재의기술을변

화시켜 지구가 파괴되는 일을 줄이고 나아가 지구

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혁신적인 개

념들이 연구되고 있다. 

에너지효율

에너지 효율 기술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 기존의

에너지량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

은 나라에서 이미 진작부터 에너지 절약 장치를 사

용해 왔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점차 보편화되어 가

는 추세이다. (주 2) 자동 온도 조절 타이머와 순간

온수기가 그 중 두 가지 예이다. 자동 온도 조절 타

이머는 하루 또는 요일별로 온도를 미리 설정해 놓

을 수 있도록 해 가열 및 냉각에 소모되는 자원을

보존한다. 순간 온수기는 필요할 때만 물을 가열하

기때문에큰물탱크를일정온도로유지시켜야할필

요가 없다. 

수소

수소는 대체 연료로 종종 언급되긴 하지만 자연

계에서는 순수한 수소 원소 형태(H2)로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항상 메탄(CH4) 또는 물(H2O)과 같은 물

질에서‘발생시켜야’한다. 수소는 진정한 대체 연

료라기보다는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에너지 저장 시

스템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몇몇 회사들은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수소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테면 캐나다의 한 회사

는 태양열 거울판에 의해 가열된 고온 반응기로 메

탄에서수소를만들수있는‘태양수소발생기’를개

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기체는 수

소(H2), 이산화탄소(CO2) 및 물이다. 이 회사는 바이

오매스(biomass)의 혐기성 분해 방식을 이용해 메

탄을 얻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주 3)

수소와 산소를 물과 전기로 변환시키는 연료 전

지가 현재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차

는 연료 연소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로 동력을 얻게

된다. (주 4) 또한‘금속 수소화물’과 같이 화학적

으로 안정적인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발

견하기위한연구도진행되고있는데, 이런기술은결

국 수소를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광

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바이오매스

나무처럼 살아 있는 식물 형태로 존재하는 가연

성 탄소인 바이오매스는 지구상 가장 오래된 에너

지 형태이다. 석유에 대한 바이오매스의 가장 큰 장

점은 그 속에 포함된 탄소 분자가 원료 상태에서 대

기층에서 흡수한 것이라서 연소 후에도 지구 온난

화를야기하는이산화탄소를그다지증가시키지않는

다는 것이다. 오늘날 존재하는 바이오매스 연료 중

에는 대개 식물의 씨앗에서 제조되는 바이오디젤

(biodiesel)과사탕수수의당으로만드는에탄올등여

러 형태가 있다. 

캐나다의SOCAP(Society for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소비자업무전문가협회)에따르면1999

년 현재 캐나다의 임업, 농업 및 도시의 고형 폐기

물 매립지에서 캐나다의 화석연료 소비량의 27%에

상당하는바이오매스를생산할수있다고한다. 이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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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럽과 다른 나라 정부들은 국민들에게 화석연료

에서 탄소 중립적인 바이오매스 연료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미국 에너지부도 바이오디젤의 주

요 자원으로서 콩기름을 추천했다. 말레이시아는 매

년 야자유를 이용해 수천 톤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

고있다. 바이오디젤은창업비용이저렴하고생산방

식이비교적간단하기때문에개발도상국에더욱더적

합하다.

미국의 연료용 에탄올은 대부분 에탄올 10%와

가솔린 90%을 혼합한 가소홀(gasohol)에 들어간다.

남미 대국인 브라질은 자국에서 재배되는 사탕수수

로 제조한 에탄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2백만여

대의자동차에동력을공급해오고있다. 에탄올은탄

소 중립적일 뿐 아니라 벤젠이나 황도 방출하지 않

는다. 브라질은 매년 약 160억 리터(35.2억 갤런)의

에탄올을생산하는데이중 145억리터가국내에서사

용되며, 이에 대한 해외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다.

(주 5)

가장 장래성 있는 에탄올 제조법은 나뭇조각, 옥

수숫대, 잡초 등 지구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농업 폐

기물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섬유소를 이용하는 것인

데, 만들기가 아주 쉽다. 현재 미생물을 이용해 섬

유소를 에탄올로 변환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도 연

구 중에 있다. (주 6)

핵융합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방사성 물질로 분열시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분열과는 달리 핵융합은 방사

능 오염이 없는 에너지를 산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

며 2개의‘중수소(이중수소 또는 삼중수소)’원자를

단일헬륨으로결합시킴으로써작동한다. 바닷물 1kg

으로부터 추출된 이중수소 원자(수소원자 7천 개당 이

중수소원자 1개)는가솔린300리터에맞먹는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핵융합에 필요한 온도와 압

력은 별 중심부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지표 상에서

는 이런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4개국은 현재‘인공

태양’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과학자들은 단시간 내에 섭씨 1억 도의 반응 온도까

지올리는데성공했으며, 중국은최근고자기장과강

력한 레이저로 융합 연료를 압축하고 가열하는 그와

유사한초전도융합장비프로젝트를성공시켰다고발

표했다. 러시아의 한 핵 기술자는“열 핵융합 발전

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지구의 해양에

있는 무한한 수소 동위원소가 우리의 연료가 될 것

이다.”라고 단언했다. 

다른대안적인방안들
다음은현재전세계곳곳에서연구하고있는대체

에너지의 사례이다. 

태양열 집중 장치: 태양 에너지를 5천 배까지 끌

어 모을 수 있다. 한 제조업체는 이런 집중 장치가

난방, 열 기반 온도 조절 장치, 발전기, 수소 제조

기 및 다른 응용 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주 7)

열 해중합 기술: 첨단기술은 아니지만, 유기물을

연료용 기름과 다른 유용한 부산물로 쉽게 분해할

수 있다. (뉴스잡지 161호 참고)

태양광 발전: 햇빛만 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전

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 및 광전판은 점

점더보편화되고있다. 현재더효율적으로전기를생

산하기 위해 전지 기술을 개선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지열(地熱): 화산 부근이나 온천 부근에서 지구

내부에서 솟아 나오는 증기를 얻어 터빈을 구동시키

거나직접적인열에너지를얻는방법. 희소하지만매

우 유용하다. 

풍력 발전: 유럽과 미국에서 매우 보편적인 풍

력 발전기는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 늘 공기

의 이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풍력 발전기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조력(潮力) 에너지: 바다의 거대한 에너지를 이

용해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일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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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 특히 해양 부근 지역에 적합하다. 

이 모든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 개념은 세계 각

국에서 정부의 지원 또는 상업적 투자 속에 개발되

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개념과 삶의 태도를 바꿔 채식으

로 전환해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해 나

간다면 이런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보다 효율적으

로 쓰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한 논

문에서는채식이지구온난화를일으키는이산화탄소

를 거의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을 복

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그와

반대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육식

비율이 높은 식사는 동일한 칼로리의 채식 식사보

다 매년 1인당 1.5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량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 (주 8)

우리 동수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행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

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 민감해지고 환경을 지

지하고 보호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스승님은‘우리

는 천국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

이 말씀하셨다. (뉴스잡지 138호‘스승님 말씀’참고)

“그런 과학자들이 현재 이 행성에 태어나 있습

니다. 그들은 이전에 갖고 있던 귀중한 기억을 가지

고 와서 이 지구를 물질적인 방면에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자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높은 행성에서 온 고도로 진보된 과학자들

이 이전에 갖고 있던 기억을 많이 잃지 않고 비교적

고통 없이 우리 세계에 환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오늘날이토록놀라운기술발전을하게된것

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비록

과학자나 컴퓨터 천재는 아니어도 부지런히 명상하

며 자신과 자신의 기운,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이상

우리는 이 행성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聖人) 과학자들은 이미 우리 세계에

내려와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들어갈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에서 스승님

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기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는높은기술에이르기까지는아직도갈길이멀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도덕 기준과 영적 의식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과학기술은 세상을 진

보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우리 또한 그동

안 도덕적 사고를 고양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정화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

도 정직해지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

신의지혜를발전시킬수있도록말입니다. 그래서아

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들은 성심껏 헌신적으로 일

을 합니다. 설령 자기 일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사

회의 정직한 시민이 되어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문

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인내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적어도 문제는 초래하지 않

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선

동해과학분야나다른전문분야사람들의성공을파

괴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2.

2. 23.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참고: 
주 1: http://www.sierraclub.ca/national/postings/clinton-speech-12-2005.html
주 2: http://healthandenergy.com/japanese_energy_efficiency.htm
주 3: http://www.shec-labs.com/process.php
주 4: http://www.ul.ie/elements/Issue5/Breen.htm
주 5: http://www.news.mongabay.com/2006/0126-ethanol.html
주 6: http://fermat.nap.edu/books/0309040760/html/16.html
주 7: http://www.physorg.com/news384.html
주 8: http://www.newscientist.com/channel/earth/mg18825304.8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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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명상은 엄중한 스

트레스를 경감시킨다. 명상은 자신을 알도록 도와준다. 또한 매사추세

츠 공과대학과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들에 의하면, 명상은 두뇌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결론에는 정확한

설명이 뒤따른다. “두뇌 회백질의 증가는 명상 그 자체뿐 아니라 명상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명상 체험의 깊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이 연구

책임자인 사라 라자르(Sara Lazar)의 말이다. 

두뇌가 커진다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라

자르와 동료들에 의하면, 회백질은 1인치당 8/1,000에서16/1,000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명상을 하는 시간에 따

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현재 연구 중인 자료에 의하면 명상 수행은 회백질의 용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성인의 두뇌 피질의 탄성도 향상시킨다고 여겨집니다.”하고 라자르는 설명한다.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연구원들은 명상 수행을 했거나 추상적 사고를 하는 데 훈련된 20명

과 명상을 해본 적이 없는 15명의 두뇌를 스캐닝해서 비교했다. 그 결과 전자 20명의 경우 주의 집

중과 지각 과정에 연관된 두뇌 부위가 증가해 있었다. 라자르와 그녀의 동료들이 봤을 때 이 발견

은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크기가 늘어난 부위가 노화에 따라 크기가 감소하는

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이 발견이 과학계에 해답을 주기보다는 많은 질문거리를 던져 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명상이 두뇌에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가? 명상이 노화 작용을 늦추는가? 명

상이 세포간 연결을 향상시키는가? 등등. 라자르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우리는 아직 이런 질문들

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발견이 이전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입증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

실이다. 

이 외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다. 몇 년 전 티베트 라마승의 두뇌 연구에 전념했던 위스

콘신 대학의 리차드 데이비슨(Richard Davidson)은 달라이 라마의 초청을 받은 후 다른 미국 연구

원들과 함께 수도원에 연구 센터를 세웠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을까? “동양 명상 기법을 규칙

적으로 수행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데이비슨의

연구가 명상의 신경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서 완전히 독창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전에 하버

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Herbert Benson)이‘명상은 두뇌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에 반작용을 일으

킨다’는 거의 확정적인 관점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매체 보도

『Ojo-Mirada a la Actualidad 』

명상은 두뇌 용량을 증가시킨다

코스타리카 산호세 2006년 3월 1일~3월 18일 (원문 스페인어)

명상은 두뇌 용량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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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영매가 되거나 개

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가 여러

분의 말을 알아들으니까요. 개는 영어, 러시아어, 독

일어, 프랑스어 등 어떤 언어로 말해도 다 잘 알아듣

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영상을 이용해서 언어를 이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개는 마음

속으로 영상이나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그런 방

식으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아주 완전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말을이해합니다. 모든언어의모든말에는눈

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청정하게 유

지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

을 주며 그 안에는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이미지를 형성하며 좋고 나쁜 에너지를 여러분

이 걷고 있는 주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

상 신구의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통제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계율을 지

켜야 하는 과학적 근거와 논

리를 알려 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모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것

을형성합니다. 어떤사

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그이미지는대기중에남아떠돌기때문에사

람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남

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거나 생각할 때 그 의도가 얼마

만큼 강한가에 따라 오래갈 수도, 짧게 남을 수도 있

지만 아무튼 남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거

의 영원에 가깝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텐

데, 그건 사실입니다. 이런 저주의 에너지는 마법사가

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증오, 강한 사

랑, 강한 복수심 등을 품은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니

까요. 저주이든 축복이든 온 힘을 실어 말하면 실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나 성직자에게 가서 축

복해 달라거나 은총을 내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

다.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미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텔레비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

이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파수만 맞추면 영상

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텔레파시라는 거

지요. 개나 동물들은 우리보다 텔레파시 능력이 많습

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

잡한 생존 네트워크 속에 갇혀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물질적인 일도 많이 해야

하며 세속의 의무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생각해야 하

기 때문입니다. 모두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는 날마다 점점 물질적으로 되어 갑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텔레파시를갖고있다는사실을잊어버

리거나 우리에게 있었던 텔레파시 능력

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사람들은아직그것을가지고

있습니다. 최소치나 최대치로, 또는

절반 정도 가지고 있지요. 가끔 배

우자가소리내어말하지않아도그가

무슨말을하려는지알것같은때가

스승님 말씀

텔레파시의 힘
칭하이 무상사/ 2006. 1. 2. 영국 서리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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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말씀

나는 개들을 위해 손을 닦을 때 쓰는 식초 스프레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식초를 반반씩 섞어서 병

에 넣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식당에서

손을 씻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에 뿌려 닦아내고

식당의 공용 식기에 뿌려 소득을 한 후 식기를 닦아냅

니다. 그러면 깨끗해지지요. 드라이 클리닝처럼‘칙!’

하고 뿌리는 건데, 아주 유용합니다. 화학 성분도 없

지요. 식초는 무해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작은 병에 넣어

가지고다닙니다. 이제여러분도유용한요령을하나배

웠죠!

때로는 창문 같은 데에 뿌려도 됩니다. 아니면 무

독성 방충 스프레이를 창문 주변에 뿌리면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기도 멀리 달아나고 작은 벌레

들도 방충망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방충 스프레이가

없으면 식초를 뿌려도 도움이 됩니다. 벌레들은 냄새

를 맡고 접근하는데, 식초는 냄새를 없애 주니까요.

그러니 향수 대신 식초를 뿌리세요. 그러면 모기는 여

러분이 상추인지 정열적인 금발 미인인지 알아보지 못

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양배추나 채소라고 생각

하겠죠! (대중 웃음)

개를 기르면 식초 물로 씻겨 주세요. 집에 개나 고

양이 혹은 다른 애완동물이 있으면 식초와 물만 섞어

서 집안을 청소하십시오. 가끔 정

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고 식초

물을이용하는것으로는미덥지않

다면필요한청소용세제를사용해

도 됩니다. 하지만 그후엔 반드시

물로깨끗이닦아내어화학성분이

집안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나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

장 죽진 않겠지만 몇 년 동안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개나 고양이는 화학물질을 못 견딥니다. 개가 하는 말

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겁니다. 

그러니 식초 물만 사용하면 됩니다. 식초와 물을

반반 섞어 닦아 주세요. 개를 집안으로 들일 때 그 물

로 개의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식초 물에 적신 수건

으로 발과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닦아 주세요. 그 다음

에는 물로 눈 주위를 재빨리 닦아내어 눈이 따갑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바깥에 노출된 민감한 부위나 피부

는 물로 다시 한 번 씻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따끔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

약 정말 손에 식초를 묻힐 수 없을 것 같으면 유아용

물 티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후엔 반드

시 물로 닦아내세요. 그래야만 어떤 화학 성분도 남지

않게 됩니다.

유용한 정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때 여러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

는 작은 초능력을 끌어 모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

분에게 있던 것이라서 가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지

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리

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

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얘기들도 들릴

테니까요. 그러면 참기 힘들겠지요. 

모든중생을위한
효과적이고안전한소독제

칭하이 무상사/ 2006. 1. 2. 영국 서리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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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스승님은 시후 장주들에게 미국 플로리다

에 와서 중추절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

다. 당시 플로리다 센터에는 말이 몇 마리 있었는데,

중추절 당일 여자 장주들은 스승님께서 호위들과 함께

말을 타고 센터 안을 돌아 사람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

실 예정이니 말들을 분장시키라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

았다. 나는 센터 안에 말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서둘러 차를 타고 마구간으로 향했다. 좀 초라해 보이

는 마구간에는 말이 몇 마리 보였다. 

동물에대한호기심과사랑스런마음이들끓는것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말 한 마리당 두세

명의 장주가 맡았는데, 일을 거의 마칠 무렵 어떤 사

람이 와서 시간이 없는데 다 되어 가느냐고 재촉했다.

당시나는말의엉덩이쪽에매듭을묶으려고했지만말

이 너무 커서 아무리 해도 손이 닿지 않아 애가 탈 지

경이었다. 나는“어떻게 하지? 조금만 닿으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심지어

중국어로 한 말이었다.) 그런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 말이 바로 뒷다리를 꿇어서 엉덩이를 낮춰 주었다.

나는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서둘러 나머지 일을 마쳤

다. 마음속으로 감동이 밀려들며 내면 한쪽의 무언가

가 사르르 녹아 내리고 기쁨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뿜

어져 나오는 듯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스승님은 말씀 중에 동물의

영성과 인류와 동물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방

식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

에 실제 상황에 처해 본 뒤에야 비로소 사랑으로 소통

하는 것이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서 동물의 생명을 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매년 철새가 이동하는 계절이 되면 시후 센터에는

특이한 새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는 몸집이 비교적 크

고 발로 먹이를 낚아채는 새도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새가 갑자기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나타났다. 새는 사

람을 보면 몸을 숨기려고 푸드덕거렸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떨어지곤했다. 아무래도어딘가아프거나다친게

틀림없었다. 그 새는 뾰족하고 긴 부리로 자기에게 가

까이 다가오는 사형들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사

과와 왁스애플을 완강히 거부했다. 

나는스승님의예전말씀을떠올리곤내면으로이미

지를 그려 새에게“우리는 너를 매우 사랑한단다. 그

래서 병원에 데려가 아픈 데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

야.”하고 텔레파시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다가가 새

를 가슴에 안았는데 새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가만

히 기대 있었다. 우리는 새를 천을 깐 종이 상자에 담

아 급히 조류 협회로 데려갔다. 그동안 새는 얌전히

있었다. 조류 협회에 도착하자 협회 회장은 새의 다리

를 살펴보더니 새가 한쪽 다리를 다쳐 사냥을 못 해서

굶은지며칠이나되어매우허약해져있는상태라고말

동물의 유정 세계

사랑은 가장 좋은 대화법
포모사 시후 장주 (원문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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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유정 세계

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바로 나가서 영양제를

사 가지고 와 새에게 보충시켜 준 후 새가 완전

히 회복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얘기했다. 지금

와서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동물에게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법’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

을 미리 들어 알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야

생조의생명을구할수없었을것이란생각이든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스승의 힘, 관음법문, 그리고 신의 힘이 만

물 속에 두루 퍼져 그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이

세상에서 사랑과 즐거움의 원천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수백만 생을 살

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생이 가장 기쁘고 행복

하다!

수행의 길목에서

관음가족은날마다행복해
기셀라 C. 레알 사저/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원문 스페인어) 

2003년 5월, 칭하이 무상사께서 우리 삶에 들

어오신 뒤 우리는 관음법문 입문이라는 드물고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이 아

름다운 영적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화목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 남동생 호앙의 경우, 전자제품 수리와 같

이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잠재능력을 일깨우게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

고있다. 세계적인영성가족의일원이라는것과더

불어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가는 이 광활한 우주

의 일부분이라는 기쁨은 때로 믿어지지 않을 정

도이다. 

나는 모든 이들이 관음법문을 따르기를 희망

한다. 특히 이 법문이 우리를 세속적인 세계 너머

로 데려다주리란 것을 알고 있기에 스승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통해 주시는 해탈을 낭비해서

도 안 되고 물질에 의해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승님과 서로 연결돼 있다. 또한

스승님이무조건적으로베푸시는그사랑은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는 사형사저들과 함께 스승님 곁에

함께 있고 싶다. 

만일이세상에더이상이기심이라는것이없다

면,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는 세속적인 욕망에 영

향받지않는다면우리인생은얼마나즐거울까! 어

쩌면 우리는 다 같이 즐겁게 살 날이 아직 요원

하다고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

다. 다른나라의동수들이그러하듯이우리또한베

네수엘라에서 영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나는

전쟁이 가장 생각지도 못한 때에 끝날 것이란 걸

안다. 인류의의식수준이높아지고나면모두가신

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말이다. 

나의삶에온갖변화를가져다주신스승님께무

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우리에게 관음법문

을 소개해 준 동수들에게도 영원히 감사하며 인

터넷을 통해 알게 된 모든 동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

께해 주시는 스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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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의 은총으로 TV 프로그램‘예술과 영성’

이 이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 인디펜던트 TV(이

전의PAX)를통해미국50개주로방송되게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3월 19일 4부작 특별 프로그램인

‘아프리카-신의 뒤뜰’제1부를 시작으로 방송을 시

작했다. 

방영 시간인 일요일 오후 4시 30분은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 중 하나에 속한다. 신의 완벽한 안

배 속에 인디펜던트 TV의 프로그램 조정 국장은 이

전에 방영되었던‘진정한 영웅(The Real Heroes)’과

평화를 구하는 자(The Peace Seeker)’등의 프로그

램이 호응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이 시간대에 스승님

의 프로그램을 넣기로 했다. 

이 희소식을 전해 들은 미국의 사형사저들은 즉

시 포모사 동수들과 함께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미

국 내 주요 유력 신문사와 국제신문사에 광고를 싣는

한편 우리 협회의 많은 웹사이트에 방송 안내문을 올

렸다. 전국의 동수들은 TV 프로그램 방영 소식이 담

긴 카드와 함께‘대안적인 삶’전단지도 나눠 주었

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미국 전역에서뿐 아니라

TV 프로그램‘예술과영성’이
인디펜던트 TV를 통해 매월 전국적으로 방영되다

미국 LA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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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도 방송 시청에 관한 문의 전화가 걸려 왔

다. 캐나다일부지역과미국국경선근처의멕시코지

역에서는 위성 방송을 수신할 수 있으면 이 프로그

램을 볼 수 있다. 

3월 19일, 첫 방송이 나간 후 바로 이 프로그램

의비디오테이프사본을구하려는문의가이어졌다. 많

은 사람들이 이 TV 프로그램에 나온 스승님의 가르

침에 끌렸다고 얘기했으며, 그 중 아이다호에서 전화

한 한 여성의 이야기는 매우 인상 깊었다. 그녀는 열

성적이고 신실한 태도로 프로그램 중 스승님의 강연

내용이 기록된 것을 구하지 못하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녀는 견본책자도 괜찮다

고 하면서도“그런데 그 책에‘아프리카-신의 뒤뜰’

의 강연 내용도 실려 있나요? 이번 방송분의 말씀을

자세히읽고싶거든요. 정말멋졌어요! 저는그걸원해

요! 그걸 갖고 싶어요!”하고 말했다. 그녀의 어투는

마치 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

주 열렬했다. 또 한 남자는 가까운 시일에 1부가 재

방송되는지 물었다. 그는 1부 방송을 놓쳤지만 정말

로 보고 싶다고 하면서 4부작 전집을 DVD나 비디

오테이프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

해 더 알고 싶어했다. 그는 유감스런 목소리로 자신

이 곧 다른 주로 이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방송분을

볼수없게됐다고말했다. 하지만‘예술과영성’이전

국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플로리다로 이사하더라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선 뛸 듯이 기뻐했다. 

캘리포니아의 한 인도 여성은 전화를 통해 자신

은 전세계 성자들의 강연을 들어 봤지만 스승님의 음

성을 들었을 때“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라

고 말했다. 그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승님의 음성

이 자신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고 한다. 우리 동

수가 그녀의 질문에 답하던 중“칭하이 무상사의 가

르침은 정말 진솔합니다.”라고 하자 그녀는 아주 자

연스럽게“예, 신은 진솔하시지요!”하고 응답했다. 

인디애나 주의 한 여성은 통화 중에 자신을 지역

4개 TV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의 프로그램에 이 방송을 내보내도 되는지 허락을 구

했다. 그녀는신문에서방송예고편을처음봤을때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느꼈다

고 한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다 본 뒤 스승님의 메시

지가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더많은사람들과나눌기회를가질수있다면정말좋

겠다고 말했다. 

인디펜던트 TV 채널은‘예술과 영성’에 관한 30

초짜리 광고를 무료로 매일 내보내서 시청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예고했다. 제1부가 방영되기

전날 저녁, 한 부인은 스승님의 말씀 중 일부를 보게

되었다. “이건 정말 간단해서 우리 모두 할 수 있습

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신이기 때문이지요. 그

러니 방향만 바꿔서 보면 됩니다. 그뿐이에요. 우리

는 여러분에게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 줄 수 있습니

다.”스승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녀는 그때 스승님으

로부터 엄청난 힘이 발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 하면서“칭하이 무상사의 그 말씀을 들은 후 다음

날 만사를 제쳐 두고 이 프로그램을 봐야 한다는 것

을 알았어요.”하고 말했다. 그 외 다른 시청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이“진리 그 자체, 완전한 진리”라고

표현했다. 

시청자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의 이재민

들을 돕는 우리 협회의 시기 적절한 구호 활동을 담

은 특별 보도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 보도에

는 홍수 이재민들에 대한 협회의 구호 활동을 취재

한 ABC 뉴스의 보도 장면도 들어 있었다. 

제1부는 스승님이 초기에 쓰셨던 시로서 처음으

로공개된아름다운노래‘저녁의꿈(Evening Dream)’

으로 멋지게 마무리되었다. 이 노래는 스승님이 신성

한 영감이 솟아오르던 순간 자연스레 부르시게 된 노

래들 중 하나이다. 스승님은 노래를 하시거나 시를

낭송하실 때 그 구절 속에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몰

입하신다. 그래서스승님의감미로운목소리는듣는사

람들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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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열렬한 시청자들이 스승님이 노래하신 CD

를 사고 싶어했는데, 그들이 백인이고 스승님의 노래

는어울락어라는점을생각하면상당히놀라운일이아

닐 수 없었다! 미시간 주의 한 미국 남성은 노래에

깊이 매료된 나머지“실례하지만‘저녁의 꿈’이 담

긴 CD가 있나요?”하고 물어 왔다. 그는 전에는 스

승님을 몰랐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 자막을 읽

고선 당장 앨범을 사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스승님께서 강연과 음악, 시, 그림, 보석 디자인 및

다른 재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다양한 국

적의사람들에게축복을전하시는광경을목격할수있

었다. 

프로그램 마지막 장면에는‘대안적인 삶’전단지

의 내용이 나와 미국 전역의 수백만 시청자들이 보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방송될 모든 프로그램에도 반영

돼사람들이보다자비로운식생활을하도록일깨울것

이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전단지에 대해 물으면서

자세한내용을알려달라고요청했다. 이렇게해서TV

매체를 통해 스승님의 메시지가 광범위한 일반 대중

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오늘날급속히움직이는사회에서사람들이일부러

시간을 내어 전화를 걸어 TV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을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

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이다. 그래서 전화를 통한 열

성적인 시청자들의 호응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 뭉

클해졌다.

기술 전문가인 사형사저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인

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방송을 놓

쳤거나 다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편한 시간에 웹사

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www.peacethrumusic.com 또

는 www.godsdirectcontact.org)

얼마 전에‘진정한 영웅’과‘평화를 구하는 자’

가 방송된 이후 스승님의 프로그램은 고정 팬이 계속

늘고 있다. ‘예술과 영성’이 전국적인 방송사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원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방송

날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

승님의 가르침에 담긴 진리와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따르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많은 사람

들이 벌써 이 프로그램의 다음 방송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프리카프로그램의강연에서스승님은다음과같

이말씀하셨다. “만일우리의의식이보다깨어나고높

이 고양된다면 이 세계는 더욱 장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우리가과거의모습을답습하거나상황을더악

화시킨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미

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밀레니엄이란 것은

없습니다.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

래를 결정합니다.”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의 긍정적

인 반응을 보건대, 세계는 정말 스승님의 은총과 사

랑으로 보다 높은 의식으로 고양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 이것은 정말 유쾌한 기회였다! 그리고 영적 여

정의 매 단계마다 축복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스승

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린다!

TV 프로그램‘예술과 영성’은 인디펜던트 TV를 통해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전국적으로 방송된다. 또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KSCI TV 채널 18을 통해서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지역 시각 기준)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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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을 폭로하는 영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뉴스에서 다루지 않거나

대중의 참여가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지도 몰랐

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나

타나고 있는 성인(聖人)들의 선구적 역할과 지혜 덕

분에 이러한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미트릭스(Meatrix)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근원에 대해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거짓된 세계이다.”검은 옷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무피어스(Moopheous)는 구유에 코를 처박고 사

료를 먹고 있던 돼지 레오(Leo)에게 이렇게 말한다.

1997년도 최대 히트 영화‘매트릭스(The Matrix)’

를 본 사람이라면 즉시 이 패러디를 눈치챌 것이다.

‘매트릭스’는 평생을 허구의 세계인‘매트릭스(Ma-

trix)’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미래 인간들을 묘사하

고 있다. 인류에게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들은 매트릭스 밖에서 사고력은 있지만 영혼이 없

는‘기계’들을 위한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마찬가지로‘미트릭스’또한 인간이 생명

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동물들이 모두 햇살 속

에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있

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가상 현실이다. 

프리레인지그래픽스(freerangegraphics.com)에

서 제작한 짤막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인‘미트릭스

(The Meatrix)’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

제의 이면에 깔린 진실을 알리고자‘개미 군단’들

이 솔선해서 만든 훌륭한 작품이다. 나는 2004년에

한 채식주의자 친구가 이메일로 관련 웹사이트를 링

크해 줘서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광범위한 공장

식 축산 농장의 실상과 이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2002년에 처음 돌기 시작한 후

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웨비 상(Webby Award)’

과‘인터액티브 상(Interactive Award)’, ‘EMA’와

같은 인터넷 상과 다른 많은 상도 수상했다. 현재는

젖소축산공장을특별히다룬후속편을내놓았다. 영

화‘매트릭스’3편이‘매트릭스: 혁명(The Matrix:

Revolutions)’이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미트릭스’

의후속편제목은‘미트릭스Ⅱ: 반란(The Meatrix II:

Revolting)’이다.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

태로 제작된‘미트릭스’는 그 요점을 명확하고 신

속하게 전달한다. 이 두 애니메이션이 결국 전하고

자 하는 내용은 소비자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우

리 모두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어떤 사형은 나에게

우리의 소비 선택이 투

미미 트트 릭릭 스스

앨리스테어 다크 사형/ 호주 브리즈번 센터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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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미트릭스’가 채식을 주

창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고기

와 달걀을 판매하는 가족 농장을 소개하는 웹페이지

가 나온다. 그러므로‘미트릭스’가 사람들에게 그들

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상의 표면 속에 숨겨

진 문제들을 직시하도록 만들긴 하지만 진실 그 자체

를 폭로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단순히 공장식 축산

농장의도살방식이문제가아니라동물을살생하는것

자체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수준이 보다 높아져서

온 인류가 사랑과 자비의 의식을 갖게 되어 동물들을

학대하고 살생하는 모든 행위가 사라지길 희망한다. 

‘미트릭스’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http://www.themeatrix.com
http://www.themeatrix2.com.

채채식식주주의의자자가가
된된 소소방방관관들들
빈센트 응우옌/ 미국 버지니아 센터 (원문 영어) 

텍사스는청바지에카우보이모자, 금속버클이달

린 큼직한 가죽 벨트를 한 카우보이들로 유명한 곳

이다. 또한 육식을 즐기는 이들이 많기로도 유명하

다. 이 때문에 텍사스의

주도(州都)인오스틴

의소방대원다섯

명이채식주의자

가 되자 지역 주

민들뿐 아니라 미

국 전역의 매체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들의 웹사이트(http://www.engine2.org)에 들

어가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BMW에 탄

여성들이 소방차 곁에 차를 대며 그들에게 채식하는

소방관들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아뇨, 그

건 2호차 대원들인데요.’하고 답했다.”

한 식당에선 메뉴판에 그들의 이름을 딴 앙트레

를 추가했다. 바로‘2호차 채식 샌드위치’가 그것이

다. 이 밖에 PETA(동물의 인도적 처우를 위한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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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들에게‘올해의 동물 애호 소방서 상’을 수

여했다. 

이 모든 일은 정기 콜레스테롤 수치 검진에서 비

롯되었다. 미국심장협회에서는혈중콜레스테롤수치

가 240mg/dL 이상인 사람을 위험하다고 본다. 37

세의 소방관 레이(Rae)는 검진을 통해 자신의 콜레

스테롤 수치가 344mg/dL인 것을 알게 됐다. 그의

가족 중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60세가 되

기 전에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레이의 부친 역시 아

직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50대 중반에 심장마비

로 삼중 혈관 우회 수술을 받았다. 

동료 소방관인 43세의 이설스타인(Esselstyn)은

레이의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 레이에게 채식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했다. 이설스타인은 1997년에 소방

관이되기전철인3종경기전문선수였다. 그는 1986

년부터 채식을 시작해 2002년에는 우유와 유제품도

먹지 않는 비건이 되었다. 이설스타인의 부친인 칼

드웰 이설스타인 2세(Caldwell B. Esselstyn Jr.)는 클

리블랜드병원의일반외과의사였다. 이병원은『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에서 선정한 미국 4대 우수 병원 중 하나로 유명하

다. (주 1) 이설스타인 박사는 심장병 말기로 진단받

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12년간 연구 실험을 해 왔다. 

그의연구에서는“모든미국인들이미국심장협회

의권유대로혈중콜레스테롤수치를200mg/dL 이하

로 유지한다 해도 수백만 명이 관상동맥 질환에 걸

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편 콜레스테롤 수

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지방 함량 10%

미만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관상동맥 질

환의 발생을 막고 현 병세의 악화를 멈추며 그와 유

사한 많은 환자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결

론 내렸다. (주 2)

이설스타인은 동료가 식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맛있는 채식 음식을 만들어 냈다. 그

중에는 시금치와 포르토벨로 버섯을 넣은 채식 엔칠

라다 요리인‘폴 매카트니’도 있었다. 2호차 대장인

스콧 월터스(Scott Walters)도 이설스타인이 만든 요

리를 먹어 본 뒤 채식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새로 채식주의자가 된 월터스 대장은 두

부 초콜릿 푸딩을 만들어 또 다른 소방관에게 맛을

보였고 이에 그때까지만 해도‘채식 혐오가’라고 자

칭했던 그 소방관도 결국 채식주의자가 되고 말았

다. 이렇게 해서 제임스 레이(James Rae), 립 이설스

타인(Rip Esselstyn), 맷 무어(Matt Moore), 데릭 즈

워니먼(Derick Zwerneman), 스콧 월터스 등 2호차

다섯 대원 모두가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모습

은 많은 오스틴 시민들과 미국 전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설스타인은 자신의 채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

다. “자비의 관점과 환경 보호의 문제에서 보자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돼지나 소, 닭들이 우

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보다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스운 일이지요.”또한 그는 공장식

축산농장이매우비인간적이며환경을파괴한다는점

도 지적한다. 

레이 대원은 채식으로 바꾼 후 기분도 더 좋아졌

을뿐아니라콜레스테롤수치도 196mg/dL로떨어졌

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engine2.org/sit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Itemid=13

주 1: http:www.clevelandclinic.org/
주 2: http://www.vegsource.com/esselstyn/moderation_kill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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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구물리학협회(Ame-

rican Geophysical Union)의

회보인『지구 상호작용(Earth

Interactions)』은 2006년 4월

12일자 기사에서 완전 채식을

실천하는것이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데

더 기여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시카고 대학교의 기든 이셜

(Gidon Eshel) 교수와 파멜라

마틴(Pamela Martin) 교수는 완전 채식을 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톤 줄일 수 있는 반면

기존의 자동차(예: 도요타 Camry)에서 하이브리드카

(예: 도요타 Prius)로 바꿀 경우에는 1톤을 줄일 수

있다고 단정지었다. (주 1)

이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생선을 먹기

까지 소모되는 에너지 가격이 붉은 육고기를 먹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와 맞먹는다는 것이다. 이는 선

박으로 생선을 수송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생선과 육고기를 종

종육식동물의‘저렴한단백질’

이라고 보곤 했는데, 인간의

식품 생산으로 보자면 그 정반

대가 되는 것이다. 인류에게

있어 새우 단백질의 에너지 효

율(에너지 산출량/ 에너지 투입

량)을 예로 들자면 0.5%밖에

안 되지만 귀리의 에너지 효

율은 510%에 달한다. 다른 동

물성 식품도 3% 수준이다. 주

의할점은, 이것이단백질에한

한 것일 뿐 다른 영양 성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여기에 다른 영양 성분까지 따진다면 과일과

채소는 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은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주 2)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육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물과 같은 천연자원 소비에 따른 장기적이

고 어마어마한 에너지 가격은 계산에 넣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가

능한 한 완전 채식을 하면서‘일반’적인 음식을 멀

리할수록 이 행성에 더욱더 좋습니다.”

에에너너지지 위위기기의의 해해결결법법

대대체체 연연료료와와 채채식식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참고:

주 1: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06-04/uoc-svd041306.php

주 2: http://constructal.blogspot.com/2006/03/greens-eat-greens.html

시카고 대학교의 파멜라 마틴 박사와 기든 이셜
박사가 채식 식사를 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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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및 영화 제작자
앤앤 헤헤더더웨웨이이(Anne Hathaway: 미국 여배우), 크크리리스스틴틴 코코프프만만(Christine Kaufmann: 호주 여배우, 아름다움과 건강
에 관한 책 집필), 클클린린트트 이이스스트트우우드드(Clint Eastwood: 미국 배우 겸 감독), 질질리리언언 앤앤더더슨슨(Gillian Anderson: 미국
여배우), 제제이이미미 리리 커커티티스스(Jamie Lee Curtis: 미국 여배우), 린린다다 스스토토너너(Lynda Stoner: 호주 여배우, 동물 보호
운동가), 모모니니카카 바바인인체체틀틀(Monica Weinzettl: 오스트리아 여배우, 피트니스 강사, 세계급 MTB 선수), 올올리리버버 스스톤톤
(Oliver Stone: 미국 영화 제작자 겸 감독), 윌윌렘렘 대대포포(Willem Dafoe: 미국 배우), 윌윌리리엄엄 샤샤트트너너(William Shatner:
미국 배우), 브브룩룩 쉴쉴즈즈(Brooke Shields: 미국 여배우), 에에도도아아르르도도 데데 필필리리포포(Edoardo De Filippo: 이탈리아 배우,
작가), 조조르르지지오오 알알베베르르타타찌찌(Giorgio Albertazzi: 이탈리아 배우), 피피노노 카카루루소소(Pino Caruso: 이탈리아 연극배우). 

건강 및 피트니스 전문가
치치우우난난 라라이이 박박사사(Dr. Chiu-Nan Lai: 중국인, ‘유리광세계’창립자).

모델
애애날날리리제제 브브라라켄켄섹섹(Annalise Braakensiek: 호주 수퍼모델), 실실비비 보보디디(Sylvi Body: 헝가리 사진 모델).

철학자 및 영적 인사
에에드드몽몽 보보르르도도 체체컬컬리리(Edmond Bordeaux Szekely: 헝가리 철학자, 언어학자, 정신주의 작가), 루루치치우우스스 아아나나에에우우
스스 세세네네카카(Lucius Annaeus Seneca: 로마 철학자), 유유리리 겔겔라라(Uri Geller: 이스라엘 초능력자), 지지오오다다노노 브브루루노노
(Giordano Bruno: 이탈리아 철학자), 루루시시오오 안안니니오오 세세네네카카(Lucio Anneo Seneca: 로마 철학자, 정치인, 극작가),
마마르르티티네네티티 피피에에로로(Martinetti Piero: 이탈리아 철학자). 

정치가 및 사회운동가
마마들들린린 페페트트로로빅빅(Madeleine Petrovic: 오스트리아 녹색당 당수), 알알프프레레드드 디디킨킨(Alfred Deakin: 호주 제2총리), 로로
사사 파파크크스스(Rosa Parks: 미국 여자 재봉사, 민권운동가), 피피스스 필필그그림림(Peace Pilgrim: 1908-1981, 실제 이름은 알
려지지 않은 채 스스로를‘평화 순례자’로 칭한 은발의 여성. 1953년부터 1981년까지 25,000마일을 혼자 평화를
위한 도보 여행을 함), 마마르르코코 툴툴리리오오 키키케케로로(Marco Tullio Cicerone: 로마 정치가, 연설가, 작가), 루루치치오오 퀸퀸지지오오
친친니니나나토토(Lucio Quinzio Cincinnato: 로마 장군, 정치가), 마마르르쿠쿠스스 아아우우렐렐리리우우스스(Marcus Aurelius: 로마 황제), 마마
치치니니 주주세세페페(Mazzini Giuseppe: 이탈리아 애국자), 플플리리니니오오 카카이이오오 세세콘콘도도(Plinio Caio Secondo: 로마 관리, 학자).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알알버버트트 슈슈첸첸그그요요르르기기(Albert Szentgyorgyi: 헝가리인, 비타민 C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함), 알알렉렉산산더더 폰폰 훔훔볼볼트트
(Alexander von Humboldt: 독일 자연과학자, 탐험가), 조조르르지지오오 첼첼리리(Giorgio Celli: 이탈리아 곤충학자, 교수, 시
인), 마마르르게게리리타타 하하크크(Margherita Hack: 이탈리아 천문학자, 작가, 정치가), 마마리리오오 토토치치(Mario Tozzi: 이탈리아 지
질학자, 기상학자). 

가수, 무용가, 음악인
아아나나스스타타샤샤 볼볼로로츠츠초초바바(Anastasia Volochkova: 러시아 발레리나), 안안드드라라스스 라라아아르르(Andras
Laar: 헝가리 가수), 보보니니 레레이이트트(Bonnie Raitt: 미국 싱어 송라이터), 칼칼 프프리리트트베베르르크크
(Carl Friedberg: 독일 피아니스트), 도도노노반반 필필립립스스 레레이이치치(Donovan Philips Leitch:
스코틀랜드 싱어 송라이터), 도도라라 라라키키&&레레벤벤테테 슈슈조조니니(Dora Laki & Levente Szonyi:
헝가리인, 살사 댄스 세계 챔피언을 여러 차례 획득함), 에에리리카카 바바두두(Erykah Badu:
미국 가수, 여배우, 작곡가, 그래미 상 후보), 인인디디아아 아아리리(India Arie: 미국 가수, 그래미
상 두 차례 수상), 조조셉셉 브브라라운운(Josef Brown: 호주 발레리노, 동물 보호 단체인‘동물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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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Liberation]의 회원), 카카탈탈린린 피피티티(Katalin Pitti: 헝가리 오페라 가수), 카카티티카카 일일레레니니(Katica Illenyi: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클클라라리리 카카토토나나(Klari Katona: 헝가리 팝 가수), 린린제제이이 맥맥두두갈갈(Lindsay McDougall: 호주 기타리스
트), 모모리리스스 라라벨벨(Maurice Ravel: 프랑스 작곡가), 퍼퍼시시 그그레레인인저저(Percy Grainger: 호주 작곡가, 피아니스트), 피피터터
((블블래래키키)) 블블랙랙(Peter [Blackie] Black: 호주 가수, 기타리스트), 라라인인하하르르트트 메메이이(Reinhard Mey: 독일 싱어 송라이
터), 산산도도르르 레레베베즈즈(Sandor Revesz: 헝가리 가수), 수수잔잔 베베가가(Suzanne Vega: 미국 싱어 송라이터), 토토마마스스 DD(Thomas
D: 독일 음악인), 지지아아니니 모모란란디디(Gianni Morandi: 이탈리아 팝 가수), 조조바바노노티티(Jovanotti: 이탈리아 팝 가수), 니니콜콜
로로 파파가가니니니니(Niccolo Paganini: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세세르르주주 첼첼리리비비다다체체(Sergiu Celibidache: 루마니
아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사). 

스포츠 인사
크크리리스스토토퍼퍼 지지베베르르(Christoph Sieber: 오스트리아 올림픽 서핑 챔피언), 그그렉렉 차차펠펠(Greg Chappell: 호주 운동 선
수, 국제 크리켓 선수), 이이스스트트반반 시시포포스스(Istvan Sipos: 헝가리 울트라 마라톤 및 장거리 달리기 세계 기록 보유자),
머머레레이이 로로즈즈(Murray Rose: 호주 수영 선수, 올림픽 4관왕), 피피터터 브브록록(Peter Brock: 호주 카 레이서, 동물 보호
운동가), 리리타타 쾨쾨번번(Rita Koban: 헝가리인, 올림픽 카약 2관왕, 세계 챔피언 6회), 로로버버트트 헤헤이이즐즐리리(Robert Hazeley:
영국 보디빌더). 

TV 유명인사
타타마마스스 비비트트레레이이(Tamas Vitray: 헝가리 TV 시사 평론가), 아아드드리리아아노노 첼첼렌렌타타노노(Adriano Celentano: 이탈리아 가
수, TV 사회자), 마마르르코코 콜콜롬롬브브로로(Marco Columbro: 이탈리아 TV 사회자), 레레드드 로로니니(Red Ronnie: 이탈리아 TV
사회자). 

작가, 예술가, 시인
코코랄랄 헐헐(Coral Hull: 호주 작가, 동물 보호 운동가), 한한스스 크크리리스스찬찬 안안데데르르센센(Hans Christian Andersen: 덴마크 작
가, 시인), 존존 킨킨셀셀라라(John Kinsella: 호주 시인), 조조나나단단 사사프프란란 포포어어(Jonathan Safran Foer: 미국 시인), 라라이이너너
마마리리아아 릴릴케케(Rainer Maria Rilke: 오스트리아 작가, 시인), 로로버버트트 돌돌락락살살리리(Robert Dolak-Saly: 헝가리 작가, 코미
디언), 비비디디아아다다르르 수수라라즈즈프프라라사사드드 나나이이폴폴(Vidiadhar Surajprasad Naipaul: 트리니다드 출신의 영국 소설가), 웨웨이이
왕왕(Wei Wang: 중국 화가, 시인), 데데치치모모 주주니니오오 지지오오베베날날레레(Decimo Giunio Giovenale: 로마의 풍자 시인), 알알베베
르르토토 모모나나비비아아(Alberto Moravia: 이탈리아 작가), 오오라라지지오오 플플라라코코 퀸퀸토토(Orazio Flacco Quinto: 로마 시인), 풀풀비비
오오 오오비비디디오오 나나소소네네(Publio Ovidio Nasone: 로마 시인, 작가), 로로베베르르토토 제제르르바바소소(Roberto Gervaso: 이탈리아 작
가), 티티토토 루루크크레레치치오오 카카로로(Tito Lucrezio Caro: 로마 시인, 철학자), 티티치치아아노노 베베첼첼리리오오(Tiziano Vecellio: 이탈리아
화가), 비비르르질질로로 마마로로네네 푸푸블블리리오오(Virgilio Marone Publio: 로마 시인).

신문기자
우우고고 체체노노네네티티(Ugo Ceronetti: 이탈리아 신문기자).

의사
움움베베르르토토 베베로로네네시시(Umberto Veronesi: 이탈리아 암 전문의, 전 보건부 장관). 

학자, 교육자
알알도도 카카피피티티니니(Aldo Capitini: 이탈리아 철학자, 작가), 마마리리아아 몬몬테테소소리리(Maria Montessori:

이탈리아 교육자, 내과의사). 

보다 상세한‘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명단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
문하세요. (나라별, 직업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AL.Godsdirectcontact.org.tw/vg-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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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실천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31일 이른 아침, 이란 서부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해 작은 마

을들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이들 마을은 너무 가난해서 철이나 스틸 건축재로 보강한 집

이 없어서 지진 진원지 주변 300여 마을의 가구들이 30%에서 100%의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날 밤 본격적인 지진이 발생하기 전 작은 규모의 예비 지진이 여

러 차례 있어서 그 주의 시장이 라디오와 TV로 사람들에게 지진 예보를 할 수 있었다는 점

이다. 시장은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들을 마을에 보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한편 그날 밤에

는 바깥에서 잠을 자라고 권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

서 잠을 자서 피해 규모는 컸지만 사망자는 거의 없었다. 

4월 2일 아침, 동수들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조사하기 위해 재난 지역에 도

착했다. 우리는 피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저가 근처에 사는 어떤 사람과 연

락해 보도록 제안했다. 이 사저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는데, 그도 이미 우리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우

리에게 집을 내주었다. 그 도시에서 그의 집이 있는 지역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었

다. 나중에 우리는 그 친절한 집주인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정말 최고의 협력자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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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미래의 선지자는 이미 와 있다
수피 비누 사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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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유한 농부인 그는 부근 지역에 대해 상당히 익숙했고 지진이 일어

나자 바로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조사해 마을마다 가장 필요한 도움을 알아 놓은 상태였다. 

그는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마을들로 안내해 주었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수입

사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아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려 주곤 했다. 마음이 순수

한 그는 구호 활동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와 함께 일했으며 줄곧 좋은 인상을 유지했

다. 우리는 하루 동안 조사를 한 후 수도인 테헤란에 있는 동수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그들

이 필요한 물품을 사서 재난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물품을 사서 운송하기까

지 하루 반나절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다음날인 4월 3일에 가까운 여러 도시에서 생

수 6천 병을 사서 수도 시설이 파괴된 마을에 물병들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전염병의 발생

을 막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이다. 

모든 물자가 다 구해지자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시급한 물품들을 큰 자루에 넣어 이 불

우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다. 신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집주인의 가족들과 그의 이웃들, 친구들이 모두 와서 우리 구호 팀은 순식간에 40여 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공장 두 군데에서 무료로 트럭을

빌려주어 우리는 트럭 한 대씩 차례로 물품을 실어 재해 지역으로 운송했다. 

재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우리 구호 팀은 두 조는 서로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 물품을

나눠 줄 구호 팀이 다음 트럭과 만날 장소를 정해 시간을 아꼈다. 천 개의 물품 꾸러미를 나

눠 준 뒤, 우리는 텐트에 덮어씌어 추위와 비를 막아 줄 대형 비닐을 나눠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인 4월 7일 정오쯤, 따뜻한 담요를 포함해 모든 구호 물품을 다 나눠 주

었다. 

모두들 우리의 도움에 고마워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면 우리는

가끔 이 모든 도움은 외국에 살면서 자선 활동을 하는 어떤 숙녀가 보내온 것이라고 말해

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두 생면부지의 외국인 숙녀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베풀어

준 것에 놀라워하면서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 말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도착한 첫날, 무슬림인 집주인 부부는 우리

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놀라워했다. 대부분의 이란 사람들에게는 채식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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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낯설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말뜻과 우리

가 채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집주인은“하지

만 나는 양을 잡는 걸 좋아해서 내 손으로 직접

목을 자르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는 사냥꾼이었습니다.”그래서 나는 가망이 없

는 사람이니까 채식에 대해 아무리 말해 봤자

소용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이웃 중 한

사람이 매우 관심 있어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기에 우리는 그에게 채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집주인은 한쪽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어린

아들의 바지 위를 기어다니는 개미를 집어 들더니 집 뒤뜰에다 놓아주었다. 그리고 다시 돌

아와서는“이제는 더 이상 이 개미를 죽일 수가 없게 됐어요.”하고 말하며 웃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날 그는 우리에게 채식을 하고 싶다고 말

했다. 그가 그렇게 진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넘겼는데 그가 점심 식사 때 고기를 먹

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 그가 더 이상 계란을 먹고 싶어하지 않

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제서야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여러분이 말한 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기회만 있으면, 특히 재해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명상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방편법을

배웠고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이 명상을 연습하고 싶어했다. 그의 부인도 그

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에 기뻐하면서“그게 남편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

다. 그녀는 아들이 개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못 하게 했다. 마지막 닷새째 되던 날, 집주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입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동물들의 머리를 신나게 자른다고 했던 사람이 며칠 새에 완전 채식주의자가 되

고 입문까지 원하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와 함께 가까이서 5일 넘게 일하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매우 순수하다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스승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의 영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 명의 동수들이 그의 집에서 6일 동안 잘 지내

고 떠나려 할 때 그는 매우 아쉬워하면서“여러분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마치 오랫동

안 알았던 사이 같습니다.”하고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모든 도움에 대해 감사하자 그는 자

신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여러분이 제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선

그 어떤 감사의 말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내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끔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데 나중에 그대로 일

어난다고 말해 주었다. 어느 날 그는“지난달에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할 엄

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래의 선지자의 친구가 되는 꿈을 꾸었거든요. (무슬림들은 장

차 최후의 선지자가 나타나 인류를 구한다고 믿는다.) 그러고선 영적인 세계들을 계속해서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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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갔는데 아주 성스럽게 변했습니다.”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다가 우리가 자신을 너

무 거만하다고 여길까 봐 말을 멈추었다. 이 꿈은 그가 명상을 하고 채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일종의 암시였던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구호 활동이 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느끼

며 그곳을 떠났다. 또한 이 활동은 이란 동수들에게는 놀랍고도 멋진 경험이었다. 그들 대

부분이 새로 입문한 사람들이어서 이번 구호 활동 우리 각자에게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재민들을 도우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

을 우리는 확신했다. 모든 동수들과 우리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로 수많은

이로움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일했던 비입문자 모두 우리의

정신과 스승님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큰 자극을 받았다. 물론 스승님의 사랑이 가

득 담긴 구호 물품을 받은 많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 또한 고양될 것이다. 

이란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이란투만)

지출 내역

생수, 식품
(빵, 국수, 과자, 대추야자, 통조림)

텐트, 비닐 천(텐트용 덮개)

담요

속옷, 개인 위생용품, 비누

운송비

잡비
(위로금, 비닐봉투, 선물, 가스 등)

금액 영수증

합 계

5,604,600 A1~ A12

B1~ B12

C
D1~ D3

E1~ E4

F

1,530,000

1,529,000
1,390,900

256,000

255,000

10,565,500투만
(미화 11,56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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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행사 메모

A1~A12

B1~B12

C

F
D1~D3

E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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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프프리리카카■■

★★ 앙앙골골라라:: 센센터터// 224444--992233--333388008822// lluuaannddaacceennttrree@@yyaahhoooo..ccoomm

★★ 베베냉냉:: 센센터터// 222299--2211--338833998822// ssmmbbeenniinn@@yyaahhoooo..ffrr

★★ 부부르르키키나나파파소소:: 와와가가두두구구 센센터터// 222266--5500--334411770044// ssmmbbuurrkkiinnaaffaassoo@@yyaahhoooo..ffrr

★★ 카카메메룬룬:: 두두알알라라 센센터터// 223377--33--443377223322// ssmmccaammeerroooonn@@hhoottmmaaiill..ccoomm

★★ 콩콩고고민민주주공공화화국국:: 킨킨샤샤사사 센센터터// 224433--881100558833001100// bblleesssseeddccoonnggoo@@yyaahhoooo..ffrr

★★ 가가나나:: 센센터터// 223333--227777660077--552288// ssmmgghhaannaacc@@yyaahhoooo..ccoomm

★★ 케케냐냐:: 센센터터// 225544--772266994444774444// ssmmooootthhggooiinngg@@ggmmaaiill..ccoomm

★★ 마마다다가가스스카카르르:: 안안타타나나나나리리보보// MMrr.. EErriicc RRaazzaahhiiddaahh// 226611--3333--11111155119977// hhiiddaahhrraazzaa@@yyaahhoooo..ffrr

★★ 모모리리셔셔스스::

포포트트루루이이스스// MMrr.. LLiiaanngg DDoonngg SShheenngg// 223300--22556666228866

포포트트루루이이스스// MMss.. JJoossiiaannee CChhaann SShhee PPiinngg// 223300--224422--00446622// ssmmcchhmmaauurriittiiuuss@@iinnttnneett..mmuu 

★★ 남남아아프프리리카카공공화화국국::

케케이이프프타타운운// 센센터터// 2277--8833--995522--55774444// ccaappeettoowwnncceennttrree@@yyaahhoooo..ccoomm

요요하하네네스스버버그그// MMrr.. GGeerrhhaarrdd VVoosslloooo// 2277--8822557700--44443377// gghhvvoosslloooo@@mmwweebb..ccoo..zzaa

요요하하네네스스버버그그// MMss.. KKhheennaa RReeffiillooee TTrruueelloovvee// 2277--8833--55001144885533// eemmzziinniikkaabbaabbaa@@yyaahhoooo..ccoomm

★★ 토토고고::

팔팔리리메메// 센센터터// 222288--44--441100--994488

로로메메// 센센터터// 222288--22--222222--886644// ssmmttooggoo@@yyaahhoooo..ccoomm

로로메메// MMrr.. DDaavviidd CChhiinnee// 222288--22--221155--555511

★★ 우우간간다다:: 캄캄팔팔라라// MMrr.. SSaammuueell LLuuyyiimmbbaaaazzii// 225566--77776644--99880077// sseemmaazziimmaa@@yyaahhoooo..ccoomm

■■아아메메리리카카■■

★★ 아아르르헨헨티티나나::

부부에에노노스스아아이이레레스스// MMss.. MMaabbeell AAlliicciiaa KKaappllaann// 5544--1111--44554455--44664400// rreeggrreessaannddooaaccaassaa2255@@yyaahhoooo..ccoomm..aarr

★★ 볼볼리리비비아아::

산산타타크크루루즈즈// MMss.. AAddaalliinnaa ddaa ggrraaccaa MMuunnhhoozz// 559911--33--33330011775588// aaddaammuunnhhoozz@@hhoottmmaaiill..ccoomm

트트리리니니다다드드// MMrr.. WWuu CChhaaoo SShhiieenn// 559911--44662255996644

★★ 브브라라질질::

벨벨렘렘// MMrr.. WWeeii CChheenngg WWuu// 5555--9911--3322223344442244,, 5555--9911--3322774466661111// bbeelleemmcceenntteerr@@yyaahhoooo..ccoomm..bbrr

고고이이아아니니아아// MMrr.. && MMrrss.. EErrwwiinn MMaaddrriidd// 5555--6622--33994411--44551100// eerrwwiinnsseerrrraannoo@@tteerrrraa..ccoomm..bbrr

레레시시페페// 센센터터// rreecciiffeecceenntteerr@@cclliicckk2211..ccoomm..bbrr

레레시시페페// MMss..MMaarriiaa VVaassccoonncceellooss ddee oolliivveeiirraa// 5555--8811--33332266--99004488// mmaarriiaaoolliivveeiirraa__ccuullttuurraall@@cclliicckk2211..ccoomm..bbrr
레레시시페페// MMss.. MMoonniiccaa TTeerreezzaa NNoogguueeiirraa// 5555--8811--88774422--33443311,, 5555--8811--33330044--00445522

상상파파울울루루// 센센터터// 5555--1111--55990044--33008833,, 5555--1111--55557799--11118800// bbrr__cceenntteerr@@yyaahhoooo..ccoomm..bbrr

★★ 캐캐나나다다::

에에드드먼먼턴턴// MMrr.. BBrriiaann HHookkaannssoonn// 11--778800--444444--66556688

에에드드먼먼턴턴// MMrr.. && MMrrss.. DDaanngg VVaann SSaanngg// 11--778800--996633--55224400// aannhh22ssdd@@hhoottmmaaiill..ccoomm

런런던던// 센센터터// 11--551199--993333--77116622// uunniisseellff@@yyaahhoooo..ccoomm

몬몬트트리리올올// 센센터터// 11--551144--227777--44665555// ssmmcchhmmoonnttrreeaall@@ssyymmppaattiiccoo..ccaa

몬몬트트리리올올// MMss.. EEuucchhaarriissttee PPiieerrrree// 11--551144--448811--99881166// pp__eeuucchhaarriissttee11@@ssyymmppaattiiccoo..ccaa

몬몬트트리리올올// MMrr.. HHuunngg TThhee NNgguuyyeenn// 11--551144--449944--77551111// tthheehhuunnggnngguuyyeenn@@ssyymmppaattiiccoo..ccaa

오오타타와와// MMrr.. JJiiaannbboo WWuu// 11--661133--882299--55666688// jjiiaannbboowwuu22000022@@yyaahhoooo..ccaa

오오타타와와// MMss.. JJeeaann AAggnneess CCaammbbeellll// 11--661133--883399--22993311// JJeeaann..qquuaannyyiinn@@ggmmaaiill..ccoomm

토토론론토토// 센센터터// 11--441166--550033--00551155

토토론론토토// MMss.. DDiieepp HHooaa// 11--990055--882288--22227799// hhooaaddiieepp00772233@@yyaahhoooo..ccoomm

토토론론토토// MMrr.. && MMrrss.. LLeennhh VVaann PPhhaamm// 11--441166--228822--55229977// hhiieepphhaamm@@rrooggeerrss..ccoomm

토토론론토토//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ttoorroonnttooccoonnttaacctt@@yyaahhoooo..ccaa

밴밴쿠쿠버버// MMss.. LLii--HHwwaa LLiiaaoo// 11--660044--554411--11553300// jjssuunngg22227777@@yyaahhoooo..ccaa

밴밴쿠쿠버버// MMss.. SShheeiillaa CCooooddiinn// 11--660044--558800--44008877// qqyyccoonnttaaccttppeerrssoonn@@yyaahhoooo..ccaa 

밴밴쿠쿠버버// MMss.. NNgguuyyeenn TThhii YYeenn// 11--660044--558811--77223300// yyeennttnngguuyyeenn22000022@@yyaahhoooo..ccoomm

★★ 칠칠레레::

라라세세레레나나// MMrr.. EEsstteebbaann ZZaappaattaa GGuuzzmmaann// 5566--5511--445511001199// llaasseerreennaa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산산티티아아고고// 센센터터// 5566--22--66338855990011// cchhiilleecceenntteerr11@@yyaahhoooo..ccoomm

산산티티아아고고// MMrrss.. MMiillllaarraayy LLiizzaannaa LLiizzaannaa// 5566--22--44554444227788// mmiillllaarraayynnooeemmii@@yyaahhoooo..ccoomm

산산티티아아고고// MMrrss.. JJaaccqquueelliinnee BBaarrrriieennttooss// 5566--22--33114477778866// jjaacckkyybbaarrrriieennttooss@@ggmmaaiill..ccoomm

★★ 콜콜롬롬비비아아:: 보보고고타타 센센터터// 5577--11--22771122886611// lluuzzddeellssoonniiddoo@@yyaahhoooo..ccoomm

★★ 코코스스타타리리카카::

산산호호세세// 센센터터// 550066--22220000--775533

전세계 연락처

산산호호세세// MMss.. LLaauurraa CChheenn// 550066--33663322--774488// llaauurraaccmmeessaa440011@@hhoottmmaaiill..ccoomm

★★ 온온두두라라스스:: 테테구구시시갈갈파파// MMss.. EEddiitthh SSaaggrraarriioo OOcchhooaa// 550044--22225500112200

★★ 멕멕시시코코::

멕멕시시칼칼리리// MMss.. SSoonniiaa VVaalleennzzuueellaa// 11--992288--331177--88553355// vvaalleennzzuueellaa__ssoonniiaa@@hhoottmmaaiill..ccoomm

멕멕시시코코 주주//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5522--5555--55885522--11225566// tteexxcceenntteerr@@ggmmaaiill..ccoomm

몬몬테테레레이이// MMrr.. RRooqquuee AAnnttoonniioo LLeeaall SSuuffffoo// 5522--88--1188110044--11660044// mmoonntteerrrreeyycceenntteerr@@yyaahhoooo..ccoomm..mmxx

★★ 니니카카라라과과::

마마나나과과// MMrrss.. PPaassttoorraa VVaallddiivviiaa IIgglleessiiaass// 550055--224488--33665511// ppaassttoorraa77iigglleecciiaa@@yyaahhoooo..ccoomm

★★ 파파나나마마::

파파나나마마// 센센터터// 550077--223366--77449955

파파나나마마// MMss.. MMaarriittzzaa EE.. RR.. ddee LLeeoonnee// 550077--226600--55002211// mmrrlleeoonnee22@@yyaahhoooo..ccoomm

★★ 파파라라과과이이::

아아순순시시온온// MMss.. EEmmiillccee CCeessppeeddeess GGiimmeenneezz// 559955--2211--552233668844// eecc__ppyy22000022@@yyaahhoooo..ccoomm..aarr

★★ 페페루루::

아아레레키키파파// MMrr..JJuulliioo CCaarrddeennaass PPeelliizzzzaarrii// 5511--5544--445533882288// qqyyaarreeqquuiippaa@@yyaahhoooo..ccoomm

쿠쿠스스코코// MMss.. PPaattrriicciiaa KKrroossss CCaannaall// 5511--8844--223322668822// ccuussccoocceennttrroo@@yyaahhoooo..ccoomm 

리리마마// MMrr.. EEddggaarr NNaaddaall && MMss.. TTeerreessaa ddee NNaaddaall// 5511--11--44666677773377// eeddyytteerr@@vviiaabbccpp..ccoomm

리리마마// MMrr.. VViiccttoorr CCaarrrreerraa// 5511--11--22665500331100

푸푸노노// MMss.. MMeerrcceeddeess RRooddrriigguueezz// 5511--5544--335533003399// ppuunnoocceennttrrooppeerruu@@yyaahhoooo..eess

트트루루히히요요// MMrr.. && MMrrss.. RRaauull SSeeuuggrraa PPrraaddoo// 5511--4444--222211668888// rrsspp__ttrruujjiilllloo@@hhoottmmaaiill..ccoomm

★★ 미미국국::

䤋䤋 애애리리조조나나:: 센센터터// 11--660022--226644--33448800

䤋䤋 애애리리조조나나:: MMrr.. && MMrrss.. KKeennnnyy NNggoo// 11--660022--440044--55334411// kkeennnnyynnggooaazz@@hhoottmmaaiill..ccoomm

䤋䤋 아아칸칸사사스스:: MMrr.. RRoobbeerrtt JJeeffffrreeyyss// 11--447799--225533--88228877// bboobbeeddjj@@ccooxx..nneett

䤋䤋 캘캘리리포포니니아아::

프프레레스스노노// MMSS.. FFrraanncceess LLoozzaannoo// 11--555599--332222--99779933// eessttuuddiiooss6622330011@@yyaahhoooo..ccoomm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 센센터터// 11--995511--667744--77881144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 MMrr.. && MMrrss.. TTssuunngg--LLiiaanngg LLiinn// 11--662266--991144--44112277// ttlllliinn5544@@hhoottmmaaiill..ccoomm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 MMrr.. GGeerraalldd MMaarrttiinn// 11--331100--883366--22774400// ggmmaarrttiinn00999999@@hhoottmmaaiill..ccoomm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 MMss.. CChhiieemm,,MMaaii LLee// 11--771144--992244--55332277// ssmmllww3311@@jjuunnoo..ccoomm

새새크크라라멘멘토토// MMrr.. && MMrrss.. HHiieeuu DDee TTuu// 11--991166--668822--99554400// ssaacccceenntteerr@@ggmmaaiill..ccoomm 

샌샌디디에에이이고고// 센센터터// 11--661199--228800--77998822// qquuaannyyiinnssdd@@yyaahhoooo..ccoomm

샌샌디디에에이이고고// MMrr.. && MMrrss.. TTrraann VVaann LLuuuu// 11--661199--447755--99889911

샌샌프프란란시시스스코코// 센센터터// kkhhooaalluuoonngg@@aaooll..ccoomm

샌샌프프란란시시스스코코// MMrr.. && MMrrss.. KKhhooaa DDaanngg LLuuoonngg// 11--441155--775533--22992222

샌샌프프란란시시스스코코// MMrr.. && MMrrss.. DDaann HHooaanngg// 11--441155--333333--99111199// ssff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산산호호세세// MMss.. SSoopphhiiee LLaappaaiirree// 11--665500--446644--88006666// MMaarrggoorriiffiiccoo@@yyaahhoooo..ccoomm

산산호호세세// MMrr.. LLoocc PPeettrruuss// 11--551100--881133--22330000// ppeettrruussll..22kk44@@ggmmaaiill..ccoomm

䤋䤋 콜콜로로라라도도:: MMss.. VViiccttoorriiaa SSiinnggssoonn// 11--330033--998866--11224488// ttoorraahhii@@uurreeaacchh..ccoomm

䤋䤋 플플로로리리다다::

케케이이프프코코랄랄// MMrr.. && MMrrss.. TThhaaii DDiinnhh NNgguuyyeenn// 11--223399--445588--22663399// CCaappeeCCoorraallCCeenntteerr@@GGmmaaiill..ccoomm

케케이이프프코코랄랄// MMss.. TTrriinnaa LL.. SSttookkeess// 11--223399--443333--99336699// mmoooonnwwaatteerr3333995577@@yyaahhoooo..ccoomm

올올랜랜도도// MMrr.. MMiicchhaaeell SStteepphheenn BBllaakkee// 11--440077--333333--00117788// ssmmcchh__oorrllaannddoo@@yyaahhoooo..ccoomm

䤋䤋 조조지지아아:: MMrr.. JJaammeess CCoolllliinnss// 11--777700--229944--11118899// ggeeoorrggiiaa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䤋䤋 조조지지아아:: MMrr.. RRooddddeellll PPlleeaassssaannttss// 11--667788--442299--77995588

䤋䤋 조조지지아아:: MMss.. KKiimm DDuunngg TThhii NNgguuyyeenn// 11--440044--229922--77995522

䤋䤋 하하와와이이:: 센센터터// 11--880088--773355--99118800// hhaawwaaiiiiccttrr@@hhoottmmaaiill..ccoomm

䤋䤋 하하와와이이:: MMrrss.. DDoorrootthhyy KKaaoommii SSaakkaattaa// 11--880088--998888--66005599// DDoorrootthhyyssaakkaattaa@@aaooll..ccoomm

䤋䤋 일일리리노노이이:: MMrr.. TTrraann,, CCaaoo--MMiinnhh LLaamm// 11--777733--550066--88885533// ccaaoommiinnhhttrraann@@yyaahhoooo..ccoomm

䤋䤋 인인디디애애나나:: MMss.. JJoosseepphhiinnee PPooeelliinniittzz// 11--331177--884422--88111199// jjoossiieeppooee@@ssbbccgglloobbaall..nneett

䤋䤋 켄켄터터키키::

프프랭랭크크퍼퍼트트// 센센터터// kkyycceenntteerr22000000@@yyaahhoooo..ccoomm

프프랭랭크크퍼퍼트트// MMrr.. && MMrrss.. NNgguuyyeenn MMiinnhh HHuunngg// 11--550022--669955--77225577// FFuujjii..NNgguuyyeenn@@kkyy..ggoovv

䤋䤋 루루이이지지애애나나:: MMrr.. JJoohhnn LL.. FFoonntteennoott// 11--550044--991144--33223366// jjllffoonntteennoott@@hhoottmmaaiill..ccoomm

䤋䤋 메메릴릴랜랜드드:: MMrr.. NNgguuyyeenn VVaann HHiieeuu// 11--330011--993333--55449900// mmaarryyllaannddcceenntteerr@@yyaahhoooo..ccoomm

䤋䤋 메메사사추추세세츠츠::

보보스스턴턴// 센센터터// 11--997788--552288--66111133// bboossttoonnccttrrll1177@@yyaahhoooo..ccoomm

보보스스턴턴// MMss.. GGaann MMaaii--KKyy// 11--550088--884422--00226622

다음명단은신앙의자유를존중하는훌륭한나라에있는연락인과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지역에연락인이없다면우리본부나가장가까운센터로연락해주십시오.

PP..OO..BBooxx 99,, HHssiihhuu,, MMiiaaoollii 3366889999,, FFoorrmmoossaa,, RR..OO..CC..

PP..OO..BBooxx 773300224477,, SSaann JJoossee,, CCAA 9955117733--00224477,, UU..S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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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스턴턴// MMrr.. && MMrrss.. HHuuaann--CChhuunngg LLii// 11--997788--995577--77002211

䤋䤋 미미시시간간:: MMrr.. MMaarrttiinn JJoohhnn WWhhiittee// 11--773344--332277--99111144// mmaaddiinngg0022000000@@yyaahhoooo..ccoomm

䤋䤋 미미네네소소타타:: MMss.. QQuuaacchh NNggoocc// 11--661122--772222--77332288// qquuaacchhmmnn@@yyaahhoooo..ccoomm

䤋䤋 미미주주리리:: 롤롤라라// MMrr.. && MMrrss.. GGeennddaa CChheenn// 11--557733--336688--22667799// ggcchheenn@@uummrr..eedduu

䤋䤋 네네바바다다:: 라라스스베베이이거거스스// MMss.. HHeelleenn WWoonngg// 11--770022--224422--55668888

䤋䤋 뉴뉴멕멕시시코코:: MMrr.. && MMrrss.. NNaawwaarrsskkaass// 11--550055--334422--22225522// nnaawwaarrsskkaass@@ccoommccaasstt..nneett

䤋䤋 뉴뉴저저지지:: 센센터터// 11--997733--220099--11665511// NNJJCCeenntteerr@@ggmmaaiill..ccoomm

䤋䤋 뉴뉴저저지지:: MMrr.. HHeerroo ZZhhoouu// 11--661177--779944--88228822// yybb__zzhhoouu@@hhoottmmaaiill..ccoomm

䤋䤋 뉴뉴저저지지:: MMss.. LLyynnnn MMccGGeeee// 11--551133--337777--22337755// llyynnnn..mmccggeeee@@yyaahhoooo..ccoomm

䤋䤋 뉴뉴저저지지:: MMss.. BBoozzeennaa CChheettnniikk// 11--773322--998866--22990077// bboozzeennaa__cchheettnniikk@@yyaahhoooo..ccoomm

䤋䤋 뉴뉴욕욕::

뉴뉴욕욕// MMrr.. && MMrrss.. ZZhhiihhuuaa DDoonngg// 11--771188--556677--00006644// ddoonngg@@pphhyyssiiccss..ccoolluummbbiiaa..eedduu

로로체체스스터터// MMss.. DDeebbrraa CCoouucchh// 11--558855--225566--33996611// ddccoouucchh@@rroocchheesstteerr..rrrr..ccoomm

䤋䤋 노노스스캐캐롤롤라라이이나나:: MMrr.. && MMrrss.. HHuuyynnhh TThhiieenn TTaann// 11--770044--553355--33778899// nnoorrtthhccaarroolliinnaa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䤋䤋 오오하하이이오오::

해해밀밀턴턴// MMrr.. && MMrrss.. VVuu VVaann PPhhuuoonngg// 11--551133--888877--88559977// oohhiioocceenntteerr@@yyaahhoooo..ccoomm

해해밀밀턴턴// MMrr.. GGiillbbeerrtt RRiivveerraa// 11--551133--222266--33668866// wwiissddmmeeyyee@@aaooll..ccoomm

䤋䤋 오오클클라라호호마마:: MMrr.. && MMrrss.. TTrraann KKiimm LLaamm//11--440055--663322--11559988// llttrraann22229922@@yyaahhoooo..ccoomm

䤋䤋 오오리리건건::

포포틀틀랜랜드드// MMrr.. && MMrrss.. MMiinnhh TTrraann//11--550033--661144--00114477// oorreeggoonn__cceenntteerr9900@@yyaahhoooo..ccoomm

포포틀틀랜랜드드// MMss.. YYoouuppiinngg ZZhhoonngg//11--550033--225577--22443377// yyoouuppiinngg332200@@yyaahhoooo..ccoomm

䤋䤋 펜펜실실베베이이니니아아:: MMrr.. && MMrrss.. DDiieepp TTaamm NNgguuyyeenn// 11--661100--552299--33111144// DDiieeppAAsshhlleeyyPPaa@@aaooll..ccoomm

䤋䤋 펜펜실실베베이이니니아아:: MMrrss.. EEllllaa FFlloowweerrss// 11--221155--887799--66885522

䤋䤋 텍텍사사스스::

오오스스틴틴// 센센터터// 11--551122--339966--33447711// jjjjddaawwuu@@yyaahhoooo..ccoomm

오오스스틴틴// MMrr.. DDeeaann DDuuoonngg TTrraann// 11--551122--998899--66111133// ttrraanndduuoonnggddeeaann@@yyaahhoooo..ccoomm

달달라라스스// 센센터터// 11--221144--333399--99000044// DDaallllaassCCeenntteerr@@yyaahhoooo..ccoomm

달달라라스스// MMrr.. TTiimm MMeecchhaa// 11--997722--339955--00222255// tt..mmeecchhaa@@ccoommccaasstt..nneett

달달라라스스// MMrr.. WWeeiiddoonngg DDuuaann// 11--997722--551177--55880077// wwaatteerr9966@@yyaahhoooo..ccoomm

달달라라스스// MMrr.. JJiimmmmyy NNgguuyyeenn// 11--997722--220066--22004422// JJiimmmmyyHHNNgguuyyeenn@@yyaahhoooo..ccoomm

휴휴스스턴턴// 센센터터// 11--228811--995555--55778822

휴휴스스턴턴// MMss.. CCaarroollyynn AAddaammssoonn// 11--771133--66665522665599// ccaaddaammssoonn@@hhoouussttoonn..rrrr..ccoomm

휴휴스스턴턴// MMrr.. && MMrrss.. CChhaarrlleess LLee NNgguuyyeenn// 11--771133--992222--11449922// ccuucc--llee@@hhoouussttoonn..rrrr..ccoomm

휴휴스스턴턴// MMrr.. && MMrrss.. RRoobbeerrtt YYuuaann// 11--228811--225511--33119999// rryyuuaann@@hhoouussttoonn..rrrr..ccoomm

샌샌안안토토니니오오// MMrr.. KKhhooii KKiimm LLee// 11--221100--555588--22004499// lleetthhoonngg@@hhoottmmaaiill..ccoomm

䤋䤋 버버지지니니아아:: 센센터터// 11--770033--994411--00006677

버버지지니니아아비비치치// 센센터터// 11--775577--446611--55553311// lliieemm__llee2233550022@@yyaahhoooo..ccoomm

버버지지니니아아비비치치// MMrr.. && MMrrss.. HHuuaa PPhhii AAnnhh// 11--770033--997788--66779911// aannhhhhllyy@@hhoottmmaaiill..ccoomm

䤋䤋 워워싱싱턴턴::

시시애애틀틀// MMrr.. BBeenn TTrraann// 11--442255--664433--33664499// bbeennppttrraann@@aaooll..ccoomm

시시애애틀틀// MMrr.. EEddwwaarrdd TTaann// 11--220066--222288--88998888// eeddttaann@@uussaa..ccoomm

䤋䤋 와와이이오오밍밍:: MMss.. EEsstthheerr MMaarryy CCoollee// 11--330077--333322--77110088// ssuummaaeemmcc@@yyaahhoooo..ccoomm

★★ 푸푸에에르르토토리리코코:: 

카카뮈뮈// MMrrss.. DDiissnnaallddaa HHeerrnnaannaaddeezz MMoorraalleess// 11--778877--226622--11887744// ddiissnnaallddaa@@ccaarriibbee..nneett

■■아아시시아아■■

★★ 포포모모사사::

타타이이베베이이// 센센터터// 888866--22--22770066--66116688 // ttppee..lliigghhtt@@mmssaa..hhiinneett..nneett

타타이이베베이이// MMrr.. && MMrrss.. LLoohh,, SShhiihh--HHuurrnngg// 888866--22--2277006622662288// sshhlloohh@@nnddmmccttssgghh..eedduu..ttww

미미아아오오리리// MMrr.. && MMrrss.. CChheenn,, TTssaann GGiinn// 888866--3377--222211661188

미미아아오오리리// MMrr.. CChhuu,, CChheenn PPeeii// 888866--3377--772244772266

가가오오슝슝// MMrr.. && MMrrss.. ZZeenngg,, HHuuaann ZZhhoonngg// 888866--77--773333--11444411

★★ 홍홍콩콩::

홍홍콩콩// 센센터터// 885522--2277449955553344

홍홍콩콩//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885522--2266337788225577// ssmm__hhoonnggkkoonngg@@yyaahhoooo..ccoomm

★★ 인인도도:: 캘캘커커타타// MMrr.. AAsshhookk SSiinnhhaa// 9911--3333--22665555--66774411// sshhiivvaa@@ccaall..vvssnnll..nneett..iinn

★★ 인인도도네네시시아아::

발발리리// 센센터터// 6622--336611--223311--004400// ssmmcchh__bbaallii@@yyaahhoooo..ccoomm

발발리리// MMrr.. AAgguuss WWiibbaawwaa// 6622--8811--885555--88000011// wwiibbaawwaa000011@@yyaahhoooo..ccoomm

자자카카르르타타// 센센터터// 6622--2211--66331199006666// ssmmcchh--jjkktt@@ddnneett..nneett..iidd

자자카카르르타타// MMrr.. TTaaii EEnngg CChheeww// 6622--2211--66331199006611// ccttee@@eennvviirrootteecc..ccoo..iidd

자자카카르르타타// MMss.. LLiiee IIkk CChhiinn // 6622--2211--66551100771155// hheerrlliinnaa@@uueeiiii..ccoomm

자자카카르르타타// MMss.. MMuurrnniiaattii KKaammaarrggaa// 6622--2211--33884400884455// hhaaii@@ccbbnn..nneett..iidd

자자카카르르타타// MMrr.. II KKeettuutt PP.. SSwwaassttiikkaa// 6622--2211--77336644447700// kkeettuutt@@ssiinnaarrmmaass..ccoo..iidd

말말랑랑// MMrr.. JJuuddyy RR.. WWaarrttoonnoo// 6622--334411--449911--118888// yyuuddii__wwaarrttoonnoo@@tteellkkoomm..nneett

말말랑랑// MMrr.. HHeennrryy SSooeekkiiaannttoo // 6622--334411--332255--883322 

메메단단// MMrrss.. MMeerrlliinnddaa SSjjaaiiffuuddddiinn// 6622--6611--44551144665566// ssmmcchh__mmeeddaann@@hhoottmmaaiill..ccoomm

수수라라바바야야// 센센터터// 6622--3311--55661122888800// aahhiimmssaassbb@@iinnddoossaatt..nneett..iidd

수수라라바바야야// MMrr.. HHaarrrryy LLiimmaannttoo LLiieemm// 6622--3311--559944--55886688// hhaarrrryy__ll@@ssbbyy..ddnneett..nneett..iidd

욕욕야야카카르르타타// MMrr.. AAuugguussttiinnuuss MMaaddyyaannaa PPuuttrraa // 6622--227744--441111--770011// tt..aaddiiaanniinnggttyyaass@@llyyccooss..ccoomm

★★ 이이스스라라엘엘:: MMrr.. YYaarroonn AAddaarrii// yyaaddaarrii@@ffrreeeeuukk..ccoomm

★★ 일일본본::

군군마마// MMss.. HHiirrookkoo IIcchhiibbaa// 8811--2277--99996611002222// ddiivviinnaallvv@@mmtthh..bbiigglloobbee..nnee..jjpp

도도쿄쿄// MMss.. YYuukkiikkoo SSuuggiihhaarraa// 8811--9900--66110044--55777700// lloottuuss@@sskkyy..ppllaallaa..oorr..jjpp

도도쿄쿄// MMss.. YYoosshhiiee TTaakkeeddaa// 8811--9900--33996633--00775555// yy--pplluuss@@ff66..ddiioonn..nnee..jjpp

★★ 대대한한민민국국::

출출판판사사// 004422--554433--99225500// cchhiinngghhaaiikkpptt@@yyaahhoooo..ccoo..kkrr

영영동동// 센센터터// 005544--553322--55882211// hhoouummrrii2211@@yyaahhoooo..ccoo..kkrr

서서울울// 센센터터// 0022--557777--22115588// ggoollddeennsseeoouull@@yyaahhoooo..ccoo..kkrr

서서울울// 유유태태인인// 0022--779955--33992277

부부산산// 센센터터// 005511--333344--99220044~~55// cchhiinngghhaaiibbuussaann@@hhaannmmaaiill..nneett

부부산산// 송송호호준준// 005511--990033--44555522

부부산산// 황황상상원원// 005511--880055--77228833

대대구구// 센센터터// 005533--774433--44445500// cchhiinngghhaaiiddaaeegguu@@hhaannmmaaiill..nneett

대대구구// 김김익익현현// 005533--663333--33334466

대대구구// 한한선선희희// 005533--774466--55333388

대대구구// 차차재재현현// 005533--885566--33884499

대대전전// 센센터터// 004422--662255--44880011// ssmmddaaeejjeeoonn@@yyaahhoooo,,ccoo..kkrr

대대전전// 도도봉봉희희// 004422--447711--00776633// ddbbhhss4444446633@@yyaahhoooo..ccoo..kkrr

전전주주// 센센터터// 006633--227744--77555533// sshhcc55882244@@hhaannmmaaiill..nneett

전전주주// 신신현현창창// 006633--225544--55882244

광광주주// 센센터터// 006622--552255--77660077

광광주주// 조조명명대대// 006611--339944--66555522// ssmmggwwaannggjjuu@@nnaavveerr..ccoomm

인인천천// 센센터터// 003322--886677--55335511// lliigghhttuunnddiinncchhoonn@@yyaahhoooo..ccoo..kkrr

인인천천// 이이재재문문// 003322--224444--11225500

안안동동// 김김삼삼태태// 005544--882211--33004433// ssmmaannddoonngg@@hhaannmmaaiill..nneett

청청옥옥// 센센터터// 005544--667733--11339999

★★ 라라오오스스::

비비엔엔티티안안// MMrr.. SSoommbboooonn PPhheettpphhoommmmaassoouukk// 885566--2211--441155--226622// ssoobboopphheett@@yyaahhoooo..ccoomm

★★ 마마카카오오::

마마카카오오// 센센터터// 885533--553322223311// mmccddiivvlloovvee@@yyaahhoooo..ccoomm..hhkk

마마카카오오//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885533--553322999955

★★ 말말레레이이시시아아::

알알로로르르세세타타르르// MMrr.. CChhiiaaoo--SShhuuii YYuu// 6600--44--77887777445533

조조호호르르바바루루// MMrr.. && MMrrss.. CChhii--LLiiaanngg CChheenn// 660077--66662222551188// ssuupprreemmee22@@ttmm..nneett..mmyy

콸콸라라룸룸푸푸르르// 센센터터// 6600--33--2211445533990044// kkllssmmcchh@@yyaahhoooo..ccoomm

콸콸라라룸룸푸푸르르// MMrr.. PPhhuuaa KKaaii LLiiaanngg// 6600--1122--330077 33000022// kkllnneett2233@@yyaahhoooo..ccoomm

페페낭낭// 센센터터// 6600--44--22228855885533// ppggssmmcchh@@ssttrreeaammyyxx..ccoomm

페페낭낭// MMrr.. && MMrrss.. LLiimm WWaahh SSoooonn// 6600--44--66443377001177

★★ 몽몽골골::

울울란란바바토토르르// MMss.. EErrddeenneecchhiimmeegg BBaaaassaannddaammbbaa// 997766--1111--331100990088// bbaaaassaannddaammbbaa@@yyaahhoooo..ccoomm

바바가가누누르르// MMrr.. && MMrrss.. GGuurrssaadd BBaayyaarrssaaiikkhhaann// 997766--112211--2211117744

★★ 미미얀얀마마:: MMrr.. SSaaii SSaann AAiikk// 995511--666677442277// ssssaaiikkssss@@mmppttmmaaiill..nneett..mmmm

★★ 네네팔팔::

카카트트만만두두// 센센터터// 997777--11--44225544--448811// cchhiinngghhaaii__kkaatthhmmaanndduu@@hhoottmmaaiill..ccoomm

카카트트만만두두// MMrr.. AAjjaayy SShhrreesstthhaa// 997777--11--44447733--555588// aajjaayysstthhaa@@hhoottmmaaiill..ccoomm

포포카카라라// 센센터터// 997777--6611--553311664433

포포카카라라// MMrr.. BBiisshhnnuu NNeeuuppaannee// 997777--998844--6600--3366442233// nneeuuppaanneebbiisshhnnuu@@hhoottmmaaiill..ccoomm

★★ 필필리리핀핀:: 마마닐닐라라 센센터터// 6633--991177--447744--99884455// mmaanniillaacchh@@hhoottmmaaiill..ccoomm

★★ 싱싱가가포포르르::

싱싱가가포포르르// 센센터터// 6655--66774411--77000011// cchhiinngghhaaii@@ssiinnggnneett..ccoomm..ssgg

싱싱가가포포르르//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6655--66884466--99223377

★★ 스스리리랑랑카카::

콜콜롬롬보보// MMrr.. LLaawwrraannccee FFeerrnnaannddoo// 9944--1111--22441122111155// ssaammaanntthhaa__nnbbtt@@zzeeyynneett..ccoomm

★★ 태태국국::

방방콕콕// 센센터터// 666622--667744--22669900// bbkkkkcc6666@@ggmmaaiill..ccoomm

방방콕콕// MMss.. LLaaddddaawwaann NNaa RRaannoonngg// 6666--11--88669900663366,, 6666--22--55991144557711// eeddaassnnllaadd@@ssttoouu..aacc..tthh

치치앙앙마마이이// MMss.. SSiirriiwwaann SSuuppaattrrcchhaammnniiaann// 6666--5500--333322113366// ssiirrwwaannlliiyy@@ggmmaaiill..ccoomm

콘콘캔캔// 센센터터// 6666--4433--337788111122

송송크크라라// 센센터터// 6666--7744--332233669944

■■유유럽럽■■

★★ 오오스스트트리리아아::

비비엔엔나나// 센센터터// 4433--669999--1122227722889922// CChhiinngghhaaii@@ggmmxx..aatt

비비엔엔나나// MMrr.. NNgguuyyeenn VVaann DDiinnhh// 4433--22995555--7700553355

★★ 벨벨기기에에::

브브뤼뤼셀셀// MMss.. AAnnnn GGoooorrttss// 3322--447722--667700227722// qqyybbeellggiiuumm@@yyaahhoooo,,ccoomm

브브뤼뤼셀셀// MMrr.. EElllleenn DDee MMaaeesssscchhaallkk// 3322--448866--224422224488

★★ 불불가가리리아아::

소소피피아아// MMrr.. RRuussllaann SSttaayykkoovv// 335599--22--88557755335588// wwwwwwrruussllaann@@yyaahhoooo..ccoomm

플플로로브브디디프프// MMrrss.. MMiigglleennaa BBoozzhhiikkoovvaa// 335599--3322--994400772266// cchhiinngghhaaiipplloovvddiivv@@yyaahhoooo..ccoomm

★★ 크크로로아아티티아아// MMrr.. ZZeelljjkkoo SSttaarrcceevviicc// 338855--5511--225511008811// zzeelljjssttaarr@@iinneett..hhrr

★★ 체체코코::

프프라라하하// 센센터터// 442200--226611--226633--003311// cczzeecchh--cceenntteerr@@ssppoojjeenniissbboohheemm..cczz

프프라라하하// MMrrss.. MMaarrcceellaa GGeerrlloovvaa// 442200--660088--226655--330055

★★ 덴덴마마크크:: MMrr.. TThhaannhh NNgguuyyeenn// 4455--6666--119900445599// mmyy@@wweebbssppeeeedd..ddkk

★★ 핀핀란란드드:: 

헬헬싱싱키키// MMrr..JJuussssii PPoohhjjoollaaiinneenn//335588--4400--554488--33553333// jjuussssii__ppoohhjjoollaaiinneenn@@yyaahhoooo,,ccoomm

★★ 프프랑랑스스::

알알사사스스// MMss.. DDeesspprreettzz AAnnnnee--CCllaaiirree// 3333--33--8899777700660077// aarrccllaaii@@iinnffoonniiee..ffrr

아아르르데데슈슈// MMss.. RReeyynneett JJeeaanniinnee// 3333--44--7755337766223322

몽몽펠펠리리에에// MMrr.. NNgguuyyeenn TTiicchh HHuunngg// 3333--44--6677441133225577// ttiicchh..hhuunngg@@iinnffoonniiee..ffrr

파파리리// 센센터터// 3333--11--44330000--66228822

파파리리// MMss.. LLaanncceelloott IIssaabbeellllee//3333--11--77006699--33221100// iillaanncceelloott@@cceelleessttiiaallffaammiillyy..nneett

★★ 독독일일::

베베를를린린// 센센터터// 4499--3300--33447700--99226622// GGrriiggoorriiii..GGuuiinnzzbboouurrgg@@ggmmxx..d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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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뒤스스부부르르크크//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4499--220033--44884466337744// nnggoocc--tthhaaoo..nngguuyyeenn@@ggmmxx..ddee;;dduusssseellddoorrffcceetteerr@@hhoottmmaaiill..ccoomm

함함부부르르크크// 연연락락인인 사사무무실실// 4499--5588111155449911// HHaammbbuurrggCCeenntteerr@@ggmmxx..ddee

뮌뮌헨헨// MMss.. JJoohhaannnnaa HHooeenniinngg// 4499--88117700--999977005500// CChhiinnggHHaaii@@aaooll..ccoomm

뮌뮌헨헨// MMss.. KKaanngg CChheenngg// 4499--8899--33661166334477// lloovveessoouurrccee88@@yyaahhoooo..ddee

★★ 그그리리스스::

아아테테네네// MMss..VViicckkyy CChhrriissiikkoouu// 3300--221100--88002222000099,, 3300--66994444--447700009944// lluucckkyycchhrriissiikkoouu@@yyaahhoooo..ggrr

★★ 네네덜덜란란드드::

암암스스테테르르담담// MMrr.. kkaammlluunngg cchheenngg// 3311--664477883388663388//kkaammlluunngg2277@@hhoottmmaaiill..ccoomm

★★ 헝헝가가리리::

부부다다페페스스트트// 센센터터// 336611--336633--33889966// bbuuddaappeessttcceenntteerr@@ggmmaaiill..ccoomm

부부다다페페스스트트// MMrr.. LLeehheell CCssaabbaa// 3366--9966--22440000--225599// cclleehheell@@ggmmaaiill..ccoomm

부부다다페페스스트트// GGaabboorr SSoohhaa// 3366--2200--222211--55004400// ggaabboorr..ssoohhaa@@ggmmaaiill..ccoomm

★★ 이이탈탈리리아아::

페페스스카카라라// BBeettttiinnaa AADDAANNKK// 3399--008855--445544--99118844// bbeettttiinnaa,,aaddaannkk@@ffaassttwweebbnneett..iitt

★★ 아아일일랜랜드드::

더더블블린린// MMrr.. && MMrrss.. BBeerrnnaarrdd LLeeeecchh// 335533--11--66224499005500// dduubblliinnqquuaannyyiinn@@yyaahhoooo..ccoo..uukk

★★ 노노르르웨웨이이::

오오슬슬로로// MMss.. MMaarrttee HHaaggeenn//4477--6644997788776622,, 4477--9922882299880033// mmaarrtteehhaaggeenn@@ggmmaaiill..ccoomm

★★ 폴폴란란드드::

슈슈체체친친// MMrrss.. GGrraazzyynnaa PPlloocciinniizzaakk// 4488--9911--44887744995533// ggiinnggaall@@wwpp..ppll

바바르르샤샤바바// MMss.. EEllzzbbiieettaa UUkklleejjaa// 4488--2222--88336677881144// eellzzbbiieettaa__qq11@@yyaahhoooo..ccoomm

★★ 포포르르투투갈갈::

레레이이리리아아// MMrr.. AAnnttoonniioo JJoossee VViieeiirraa CCaallddeeiirraa// 33551122662255--9977992244// aallccooaa__cceenntteerr@@hhoottmmaaiill..ccoomm

★★ 루루마마니니아아:: 부부차차레레스스트트// 센센터터// bbuucchhaarreessttqqyy@@yyaahhoooo,,ccoomm

★★ 러러시시아아::

모모스스크크바바// MMrrss.. LLeeeerraa GGaarreeyyeevvaa// 77--009955--773322--0088--3322// bboouullggaakkoovv@@ttrrii--eell..rruu

★★ 슬슬로로베베니니아아::

루루블블랴랴냐냐// 센센터터// 338866--11--55118822554422// qquuaannyyiinn@@ssiiooll..nneett

루루블블랴랴냐냐// MMrr.. JJaanneezz PPaavvlloovviicc// 338866--4411--332200--226688// jjaanneezz..ppaavvlloovviicc@@ssiiooll..nneett

마마리리보보// MMrr.. RRaassttiissllaavv AAllffoonnzz KKoovvaacciicc// 338866--33--558811--4499--8811// rraasstt0055aallffoonnzz@@yyaahhoooo..ccoomm

★★ 스스페페인인::

마마드드리리드드// MMss.. LLiiddiiaa KKoonngg//3344--9911--554477--00336666

마마드드리리드드// MMrr.. CCllaauuddiioo OOccttaavviioo SSiillvvaa ZZuunniiggaa// 3344--666677009900883311// ccllaauuddiioossiillvvaacchhiillee@@yyaahhoooo..eess

말말라라가가// MMrr.. WWaanngg YYaa--KKiinngg// 3344--9955--223355--11552211

발발렌렌시시아아// VVeeggeettaarriiaann HHoouussee// 3344--9966--33774444336611

발발렌렌시시아아// MMrr.. YYuu XXii--QQii// 3344--9966--33330011777788// vvaalleenncciiaacchhiinngghhaaii@@yyaahhoooo..eess

★★ 스스웨웨덴덴::

엔엔겔겔홀홀름름// MMrrss.. LLuuuu TThhii DDuunngg// 4466--443311--2266115511// AAnnggeellhhoollmmsswwee@@yyaahhoooo..ccoomm

오오레레// MMss.. VViivveekkaa WWiiddlluunndd// 4466--664477--3322009977// ssmmcchhsswweeddeenn@@yyaahhoooo..ssee

스스톡톡홀홀름름// MMrr.. MMaattss GGiiggaarrdd// 4466--88--888822220077// mmaattss..ggiiggaarrdd@@tteelliiaa..ccoomm

★★ 스스위위스스::

제제네네바바// MMss.. FFeenngg--LLii LLiiuu// 4411--2222--779977--33778899// ffeennggllii@@iilloo..oorrgg

제제네네바바// MMss.. KKlleeiinn UUrrssuullaa// 4411--2222--336699--11555500// uurrssuullaa__kklleeiinn@@bblluueewwiinn..cchh

★★ 영영국국 연연방방::

䤋䤋 잉잉글글랜랜드드::

입입스스위위치치// MMrr.. SShhaahhiidd MMaahhmmoooodd// 4444--11447733--443366996611// sshhaahhiiddoocceeaann@@hhoottmmaaiill..ccoomm

런런던던// 센센터터// 4444--22008888--441199886666// ppnnll@@mmaatttteerrss1199..ffrreeeesseerrvvee..ccoo..uukk

런런던던// MMrr.. NNiicchhoollaass GGaarrddiinneerr// 4444--22008899--777733664477

런런던던// MMrrss.. CC YY MMaann// 4444--11889955--225544552211// cchhuukk__yyeeee__mmaann@@hhoottmmaaiill..ccoomm

스스토토크크온온트트렌렌트트:: MMrrss.. JJaanneett WWeelllleerr// 4444--11778822--886666448899// jj..wweelllleerr44@@nnttllwwoorrlldd,,ccoomm

서서리리// MMrr.. CC.. WW.. WWoo// 4444--11229933--441166669988// ssttmmcchhwwoo@@hhoottmmaaiill..ccoomm

䤋䤋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에에든든버버러러// MMrrss.. AAnnnneettttee LLiilllliigg// 4444--113311--666666--00331199// lliilllliigg22000022@@yyaahhoooo..ccoo..uukk

■■오오세세아아니니아아■■

★★ 호호주주::

애애들들레레이이드드// MMrr.. LLeeoonn LLiieennssaavvaannhh// 6611--88--88333322--66119922// lleeoonnaaddeellaaiiddee@@hhoottmmaaiill..ccoomm

브브리리즈즈번번// 센센터터// bbrriisscceennttrree__eenn@@yyaahhoooo,,ccoomm..aauu

브브리리즈즈번번// MMrr.. GGeerrrryy BBiisssshhoopp// 6611--77--33990011--66223355

브브리리즈즈번번// MMrrss.. TTiieenngg TThhii MMiinnhh CChhaauu// 6611--77--33771155--77223300// ccttiieenngg__bbrriisscceennttrree@@yyaahhoooo,,ccoomm..aauu

브브리리즈즈번번// MMrr.. && MMrrss.. YYuunn--LLuunngg CChheenn// 6611--77--33334444--22551199// ddllcchh113366@@hhoottmmaaiill..ccoomm

캔캔버버라라// MMrr.. HHooaanngg KKhhaannhh // 6611--22--66225599--11999933// ssmmccaannbbeerrrraa@@hhoottmmaaiill..ccoomm

멜멜버버른른// 센센터터// mmeellbbssmmcchh@@aaooll..ccoomm

멜멜버버른른// MMrr.. && MMrrss.. RRoobb NNaaggtteeggaaaall// 6611--33--55228822--44443311// rroossrroobbeerryy@@aaooll..ccoomm

멜멜버버른른// MMrr.. PPhhoonngg MMiinnhh TTaann DDoo// 6611--33--99885500--22555533// pphhoonngglloovveemmee@@yyaahhoooo..ccoomm

멜멜버버른른// MMrr.. AAllaann KKhhoorr// 6611--33--99885577--44223399// cckkhhoorr@@nneettssppaaccee..nneett..aauu

퍼퍼스스// MMrr.. DDaavviidd RRoobbeerrtt BBrrooookkss// 6611--88--99441188--66112255// ddaavveebb@@iiiinneett..nneett..aauu

퍼퍼스스// MMrr.. LLyy VVaann TTrrii// 6611--88--99224422--22884488

시시드드니니// MMrr.. EEiinnoo LLaaiiddssaaaarr// 6611--22--6655550044445555// eeiinnooffoorrqquuaannyyiinnssyyddnneeyy@@yyaahhoooo..ccoomm

시시드드니니// MMrr.. LLyy AAnn TThhaannhh// 6611--22--99882233--88222233// aannbbiinnhh__ssyyddnneeyy@@yyaahhoooo..ccoomm..aauu

태태즈즈메메이이니니아아// MMrr.. RRaammoonndd DDiixx oonn// 6611--33--6622331144442200// rraayy__jjuullee@@bbiiggppoonndd..nneett..aauu

★★ 뉴뉴질질랜랜드드::

오오클클랜랜드드// MMrrss.. NNooeellyynnee NNoo TThhii IIsshhiibbaassii// 664499--227777--99228855// ttaakkaahhiiddee@@xxttrraa..ccoo..nnzz

오오클클랜랜드드// MMrr.. PPeetteerr MMoorrrriinn// 6644--99--557799--22445522// ppttrr@@iihhuugg..ccoo..nnzz

오오클클랜랜드드// MMrr.. CChhaanngg JJeenn--HHoorr// 6644--99--22774499229988// cchhaannggjjeennhhoorr@@yyaahhoooo..ccoomm

크크라라이이스스트트처처치치// MMrr.. MMiicchhaaeell LLiinn// 6644--33--334433--66991188// nnzzcchhcchhssmmcchh@@yyaahhoooo,,ccoomm..aauu

해해밀밀턴턴// MMrr.. GGlleenn VViinncceenntt PPrriimmee// 6644--221111339999993344// hhaammnnzzccoonntt@@yyaahhoooo..ccoo..nnzz

넬넬슨슨// MMss.. SShhaarrlleennee LLeeee// 6644--33--553399--11331133// sshhaallee@@iihhuugg..ccoo..nnzz

** 전전세세계계 연연락락처처는는 수수시시로로 바바뀔뀔 수수있있습습니니다다.. 최최신신 연연락락처처를를 확확인인하하시시려려면면 다다음음 사사이이트트를를 방방문문해해 주주십십시시오오..

hhttttpp:://// wwwwww..GGooddssddiirreeccttccoonnttaacctt..oorrgg..ttww//eenngg//ccpp//iinnddeexx..hhttmm 

TV 프로그램‘예술과 영성’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온라인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애완견 천의 및 방석
스승님의 자비로운 지시에 따라 S.M. 천의 회사는 체구별로 디자인이 다양한 '해

피 도기(Happy Doggie)-애완견 천의 및 방석' 시리즈를 최초로 제작했다. 예쁜 모양

과 보온이 잘 되는 실용성을 갖춘 '해피 도기' 시리즈로 인간의 가장 충직한 친구들

도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천의를 입은 이 영리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친구들은 황금시대를 맞이한 가장 당당하고 인상적인 개들임에 틀림없다!

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중소형 애완견용:

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중대형 애완견용:

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발레리니타

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숙녀

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아이스파이

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시인

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양치기

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보헤미안

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부잣집아가씨

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가라데고수

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스위트도기

행복한 동물 낙원



행목한 동물 낙원

해피 도기 방석 시리즈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편안하다. 커버

는 벗겨서 세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

가 되어 있고 방수도 된다. 커버의 천은 해피 도기 천의와 어울리

는 것으로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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